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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1. 머리말

한말 의병 자료로는 의병 측의 기록과 의병을 탄압한 일본 측 자료가 있다. 의병 측의 
자료로는 의병장의 문집과 진중일지가 있다. 진중일지로는 김하락의 『정토일록』을 비롯
하여 『종의록』,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운강선생창의일록』, 『전해산진중일지』, 『벽산
선생창의전말』,『관동창의록』, 『소의신편』, 『적원일기』, 『왕산허위선생거의사실대략』 등 
다수 있다. 그동안 이들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의병 항전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
졌다. 

   2010년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한 『지역문화연구』 제9집에 게재된 논문을 저자의 허락을 받아 수록하였음. 

해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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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의 자료로는 통감부의 경무국에서 펴낸 『폭도사편집자료』와 『폭도에 관한 편책』
이 있으며, 1913년 조선주차군사령부에서 편집한 『조선폭도토벌지』가 있다. 『폭도사편집
자료』와 『조선폭도토벌지』는 1972년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에서 번역하여 『독립운동사자
료집』제3권에 실었다. 이외에도 일본의 외교사료관과 방위연구소 도서실 등에 있는 각종 
보고서에도 의병 관련 자료가 많다. 이들 중에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의병 관련 자료
는 2001년 독립기념관에서 일부를 번역하여 간행한 바 있다.1） 일본측 자료 중에 『폭도에 관
한 편책』은 총 121책의 방대한 양으로 의병에 관한 보고서를 월별로 경무국에서 편책한 일
제 측의 의병 탄압 일지이다. 현재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본을 각기 소장하
고 있으나 난해한 일본어로 되어 있어 일반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일본군 『보병제14연대 진중일지』이하 『진중일지』는 후기의병기인 1907년 이후 충청지역
과 영, 호남지역에서 의병 탄압에 참여한 일본군 보병제14연대에서 작성한 진중일지이
다. 총14권으로 되어 있으며 1907년 7월 23일 동원령을 받은 날 부터 1909년 6월 19일 
부대 복귀까지 근 2년간의 기록이다. 이 진중일지에는 각종의 명령, 부대 위치, 전투 상
황, 전투 중에 생긴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25매에 달하는 전투상황도는 칼라 판으로 
되어 있어 의병과 일본군의 전투장면이 연상될 정도로 자세하다.2） 

이 글에서는 일본군의 의병탄압상과 진중일지에 나타난 이강년의진의 활동상을 검
토하고자 한다. 이강년의진의 활동상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운강선생창의일록』과 『창
의사실기』가 있으며, 이들 자료의 사료적 가치에 대하여는 이미 치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3） 이 글에서는 『진중일지』를 중심으로 이강년의진의 일본군 수비대와의 구체적인 
전투 과정을 검토함은 물론 일본군의 의병 탄압의 실상을 밝히고자 한다.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제3권, 1972. 
김상기 편역, 『일본 외교사료관소장 한말의병자료』1,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일본 외교사료관소장 한말의병자료』3-7,  

2） 『보병제14연대 진중일지』,토지주택박물관, 2010년 영인.
3）  구완회,「이강년 관련문헌에 대한 비판적 검토」,『한말 제천의병 연구』, 선인, 2005. 

구완회 역, 『국역 창의사실기』, 다운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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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병제14연대의 한국 파견과 배치

일본군 보병제14연대는 일본 九州지역의 小倉에 본부를 둔 보병 제12사단 소속 부대
이다. 1907년 7월 23일 오후 9시 제12사단장 육군중장 淺田新興은 제14연대장에게 한국
파견에 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명령에 따라 연대장 菊池主殿 대좌는 24일부터 출발 준
비를 개시하였다. 보병제14연대는 3개 대대로 편제되었는데 대대는 4개 중대, 중대는 3
개 소대 체제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대대장: 赤司安一郞 소좌는 제1,2,3,4중대, 제2대대대대장; 

不破太郞七 소좌는 제5,6,7,8중대, 제3대대대대장; 井澤岩平 소좌는 제9,10,11,12중대로 편제되었
다. 인원은 장교 66명, 준사관 12명, 하사 및 사병 1,189명하사 79명, 상등병 136명, 1,2등병 974

명, 그리고 간호수 12명, 위생부 하사 3명, 馬丁 5명, 計手 3명, 銃工長 1명 등 총1,291명
으로 구성되었다.

제14연대 병력은 7월 25일 오후 2시 55분 小倉발 기차에 탑승, 오후 3시 20분 門司역
에 도착하였으며, 오후 4시 10분 모지항에서 ‘樺太丸’에 승선하여 오후 6시 부산을 향하
여 출발하였다. 이들은 다음 날인 7월 26일 아침 6시 40분 부산에 상륙하였다. 각 부대는 
이미 하달된 수비 지역을 향해 출발하였다. 

각 부대는 명령에 따라 목포수비대와 광주수비대, 군산수비대는 부산에서 배편으로 
이동하고, 나머지는 철도편으로 현지에 급파되어 수비를 담당하였다. 연대장과 연대본
부 등은 26일 0시 20분에 대전에 도착하였다. 27일 오후11시 20분 개성수비대장 征矢野
陸治 대위로부터 개성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전보를 받음으로써 각 부대가 수비지에 전원 
도착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보병제14연대의 한국 파견 목적은 출발 전에 병사들에게 훈시한 사단장과 연대장의 
발언에서 잘 나타나 있다. 연대장은 다음과 같은 사단장의 훈시를 전달하였다. 

이번 한국 소요의 때에 칙명을 받아 한국에 파견함은 본 연대의 명예는 
물론 나 또한 광영되는 바이니, 부산 상륙 후에 한국주차군사령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각기 평소 각오한 군인의 본분을 다하고 일체의 행동거지도 소루
함이 없도록 하여 의연한 九州 남아의 면모를 발휘하여 봉공의 실적을 거둘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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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장 역시 “한국소요 때문에 파견하니 명예를 걸고”라고 하고 있어 보병제14연대의 
한국 파견 목적은 군대해산과 같은 한국 소요의 사태를 막기 위함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3. 보병제14연대의 의병 탄압과 이강년의병의 항전
 
1) 이강년의병의 항전과 ‘토벌대’ 편성

1907년 8월 하순부터 의병의 활동이 격화되었는데 특히 경북의 산간지역에서 활발하
였다. 9월 3일에는 의병 100여명이 문경을 습격하였는데 이때 일본인 가옥이 소각되고 일
본인 5명이 행방불명되기도 하였다. 9월 6일 일본군의 전보 보고에 의하면, 의병들이 함창
에서 문경까지의 전선을 파손하고 문경우편국의 기계를 파괴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의병
이 화령성 부근에 170명, 문경 부근에 약 570명의 의병이 집결하고 있음도 탐지되었다. 이 
의병의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강년의병이 이즈음 문경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강년은 을사늑약에 항거하여 의병을 재기하였다. 1907년 3월부터 의병 봉기를 준비
한 이강년은 고종의 강제 퇴위에 항의하여 그해 8월 제천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며, 원주
의 주천에서 도창의대장에 추대되었다. 8월 15일양 충주성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실패하
였다. 9월 초에 김룡사에 머물다가 6일 김룡사문경시 산북면 소재를 출발하여 문경의 용연을 
거쳐 당포에서 자고 다음 날인 9월 7일음, 7월 30일 문경의 주흘루에 주둔하고 있던 적을 공
격하였는데 적은 전날 밤에 이미 도망한 뒤였다. 이강년의병은 9월 9일 새벽 3시경 성주
분파소를 습격하여 순사부장에게 총상을 입혔다. 이 전투에서 일본인 3명이 행방불명되
었다.

이와같이 경북 일대에서 의병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일본군 여단장 겸 남부수비대장 
依田소장은 9월 5일 제14연대와 제47연대로 경북지역의 의병을 탄압하기 위한 다음과 
같이 ‘토벌대’대장: 菊池 대좌를 편성하였다.4）

4） 『진중일지』,권2, 70쪽. 1907년 9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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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토벌대>
제1종대 종대장: 藤田 대위: 14연대 제10중대1소대 결 
제2종대 종대장: 井澤 소좌: 14연대 제3대대9중대, 10, 12중대(1소대 결) 
제3종대 종대장: 菊池 대좌:   14연대본부, 2대대본부, 5중대, 7중대, 기병2, 산포2

문, 공병하사 이하 8명, 전신기수1, 전신수 약간 

<좌토벌대>
제4종대 종대장: 水町 대위: 47연대 9중대1소대 결, 기병2 
제5종대 종대장: 生田目 중좌: 47연대본부, 1대대본부, 3,4중대1소대 결, 기병2 
제6종대 종대장: 中茅田 중위: 47연대 4중대의 1소대

이 부대는 모두 6종대로 편성되었는데 ‘우토벌대’ 제1, 2, 3종대는 제14연대병력으로 
하여 14연대장 菊池대좌가 지휘하고, ‘좌토벌대’ 제4, 5, 6종대는 제47연대 병력으로 편
성하였다. ‘토벌대’의 총 지휘는 菊池대좌가 맡았다. 菊池主殿은 1895년 일본군이 대만을 
점령할 때도 참전했던 전투 경험이 많은 장교였다. 

우토벌대 대장 菊池대좌는 9월 7일 오후 4시 대구에서 예하 부대에게 명령을 내렸다.   
‘토벌대’의 병력은 2개의 연대본부, 3개의 대대본부, 21개 소대와 기병 21명, 포병 1개소
대2문, 그리고 전신기수와 전신수 약간 명으로 편성되었다. 1개 소대의 병력은 약 30여명
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아 약 700여명의 병력으로 추산된다. 

2) 갈평전투

이강년의진의 일본군과의 갈평전투는 9월 10일 일어났다. 진중일지 9월 13일자 ‘보
고제3호’에 의하면, 이강년의병이 예천분파소를 습격함에 9월 7일 宮副소위가 하사 이하 
11명과 永谷 경시 이하 보조원 10명을 거느리고 문경 방면으로 출동하였다. 9월 10일 오
후 1시에 葛坪 부근에서 약 300여명의 의병과 충돌, 교전하였는데, 지형이 불리하고 게다
가 의병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포위되어 악전 후에 겨우 宮副 이하 6명만이 퇴각하였다 
한다. 그리고 安藤 오장 이하 6명은 행방불명되었다 한다. 진중일지 9월 12일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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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갈평전투에 대하여, 宮副소위가 지휘하는 척후대 24명이 안동과 예천 방향으로 파견
되었는데, 문경에서 동북으로 40리에 있는 대승사 부근에서 의병 5, 6백명을 만나 총격전
을 벌였으나 의병의 공세가 강하여 간신히 귀대했다고 하였다. 『진중일지』를 통하여 이
강년의병이 9월 10일 갈평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사실을 알 수 있다.
『운강선생창의일록』에서도 9월 10일자에서 다음과 같이 승전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

고 있다. 

그들은 마음 놓고 순사들을 휴식시키고 있었는데 우리 군사들이 불의에 
습격하여 들어가니 적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는데, 죽
어 넘어진 시체가 산과 들에 가득 찼다. 달아나는 적을 마을 사람들은 맨손
으로 잡았다. (중략) 총검과 탄환 투구 양식 기구들을 수색하여 얻은 것이 이
루 헤아릴 수 없었다.5）   

『운강선생창의일록』에 의하면, 9월 11일 갈평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순검 1명을 갈평 
시장에서 체포하여 총살하고, 도주하는 일본군을 추격하여 槐城에서 일본군 ‘장수’戈田
三太郞을 베었다고 한다.6） 또한 창의사실기에서도 9월 11일 갈평에서 순검 한사람을 죽
이고, 괴성에서 戈田三太郞을 베었으며, 후군장 申泰元이 大土村 앞에서 일본군 보병 孔
가의 목을 베고 총과 칼을 노획하였다고 하였다.7） 

이강년의진은 9월 13일 대승사에 주둔하였다가 다음 날 예천의 명봉사에 들어갔다. 9
월 15일 단양을 지나 9월 18일 李明相의진과 합진하여 永春에 들어갔다.8） 

14연대에서는 정찰병을 파견하여 문경 일대에 이강년이 이끄는 의병이 1,500여명에 
달하고 대승사와 김룡사, 적성사가 근거지임을 알아냈다. 이에 따라 菊池대좌는 부대를 
끌고 문경으로 들어갔다. 여단장의 지시에 따라 좌토벌대의 제4종대도 菊池 대좌에 예속

5） 『운강선생창의일록』 1907년 8월 3일(임술)(양력, 9월 10일)(『독립운동사자료집』1, 232쪽).
6）  『진중일지』1907년 9월 19일자(권2, 115쪽)에 의하면, 갈평 전투에 참여한 일본군 측은 “宮副소위가 하사 

이하 11명과 永谷 경시이하 보조원 10명”(총 22명임, 필자)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들 중에 돌아간 이는 “겨
우 宮副 이하 6명만이 퇴각하였다 한다. 그리고 安藤 오장 이하 6명은 행방불명되었다 한다.” 『운강선생창의
일록』에 있는 ‘戈田三太郞’에 대한 기록을『진중일지』에서는 찾을 수 없다. 

7） 구완회 역, 국역 창의사실기, 다운샘, 2014, 52쪽.
8） 『운강선생창의일록』 1907년 8월 11일(경오)(양력, 9월 18일)(『독립운동사자료집』1,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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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아울러 좌토벌대도 제2종대와 연락할 것이라고 하여 여단 병력 전원이 문경에 
집결하게 되었다. 菊池는 9월 13일 의병 탄압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菊池 대좌는 9월 13일 오전 6시 30분에 제2대대장 不破소좌에게 ‘前衛’를 
맡아 진남관을 거쳐 문경으로 향하도록 했다. 제5중대장 松野대위는 같은 시간에 적성 
방면으로 향하게 했다. 본대는 6시 40분에 전위를 따라가도록 했다. 일본군은 오후 4시에 
진남관을 지나 문경에 도착하였다. 진남관에서 문경에 이르는 전선은 모두 잘려 있었고, 
전주도 넘어져 있었다. 또한 일본인 집과 일본인과 관련 있는 한인의 가옥은 모두 파괴되
고 소각되어 있었다. 지방민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일전인 9월 2일 40여명의 의병이 
문경의 일본인 집을 소각하고, 7일전인 9월 5일 500여명의 의병이 사방에서 군집하여 3
일간 숙영한 후 동북방으로 갔다고 하였다. 일본군은 의병이 한 부대는 문경의 사불산에 
있는 대승사에, 한 부대는 김룡사 부근으로 퇴각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菊池대좌는 본대
로 대승사를, 不破소좌에게는 김룡사를 공격하도록 하고 연대장 이름으로 협력을 강요하
는 고시문을 게시하였다.

菊池의 명령을 받은 不破소좌는 대승사에 갔으나 이강년이 이끄는 의병은 이미 12일 
그곳에서 1박하고 적성 방향으로 떠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1. 문경 김룡사 전경 (『朝鮮寺刹三十一本山寫眞帖』, 19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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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성전투

이강년의병대 100여명은 9월 14일 대승사 부근을 정찰하던 일본군 제5중대장 松野 대
위 부대와 적성일대에서 전투를 벌였다. 일본군은 14일 오후 1시경 대승사 동방 1,000미
터 되는 1030고지에서 의병대가 적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추격하여 오후 5시경 적
성시장 부근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 약 500명의 의병대를 공격하였다. 일본군 보고서에 
의하면, 이 전투에서 의병 25명과 주민 3명을 피살되었으며, 화승총 30정과 군도1정, 振
旗 1, 탄약 약간을 빼앗겼다. 또한 사체 중에 ‘적의 수괴’ 이강년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적
성 마을의 민가 전체를 전투 후에 소각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본군의 피해는 실탄 382
발을 소비한 것 뿐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강년의병은 적성전투에서 막대
한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적성전투에 대하여 『운강선생창의일록』1907년 8월 8일 정묘일양력, 9월 15일조에 의하
면, “정묘일에 후군장 申泰元이 적성에서 싸우다 패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적성전
투를 기록하고 있다. 이강년은 이만원에게 지시하여 적성으로 가서 36명의 시체를 거두
어 장사지내게 하였다. 전투가 끝난 후 김성달 등 의병을 지원한 이들이 체포되어 피살되
었다. 진중일지 9월 17일자 松野중대의 전투보고에 의하면, 의병 2명을 체포하여 심문
도중에 도주를 기도함에 사살했다 한다. 이들 의병은 문경군 신동면에 거주하는 27세의 
金聖達과 化安郡 달미면 광동리에 거주하는 26세의 金用出로 이들은 의병에 가담하여 
일본군의 상황을 의병에 보고하였다고 한다. 9월 18일에도 9월 6일 체포한 李康裕이강년

의 숙부와 趙炳淳이 탈출을 기도했다고 사살하고 있다. 이강유는 이강년에게 일본군의 행
동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의병에게 양식을 보내주었다 한다. 조병순 역시 의병과 연락을 
취하며 대승사에 양식을 보내주었다 한다.9） 

4) 단양 일대에서의 항전

9월 18일 李明相의진과 합진하여 단양의 永春에 들어간 이강년의진은 군량을 준비하

9）  『진중일지』권2, 111쪽, 1907년 9월 18일자.
  김성달, 김용출, 이강유, 조병순 등은 이 진중일지를 근거로 2014년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 건국훈장 애국

장을 추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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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진영을 정비하고 있었다. 이강년은 9월 19일 500여명을 인솔하고 永春에 들어간 것으
로 보고되었다. 이를 추격한 西岡대위가 인솔하는 제11중대의 1소대하사 이하 25명는 9월 
25일 永春에서 이강년부대와 일전을 겨루었다. 서강 중대는 순흥에서 순흥수비대와 합류
하여 19일 오후 6시경에 永春에서 의병 300여명과 충돌하였으며, 1시간여 교전하여 의
병대를 궤란에 빠뜨렸다고 한다. 이 의병에는 이강년이 지휘하는 부대로 안동진위대 부
장였던 白南圭가 지휘하는 韓兵도 가담하였다. 이 전투에서 의병 17명이 전사하고 부상
자가 38명을 냈으며 전리품으로 연탄 약 5천발과 화승총 15정, 쌀 약5석, 잡품 몇 점이 있
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본군 수비대는 이강년의병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단행했다. 榮川수비대 제4중대
의 熊澤소대는 1907년 11월 3일 오전 3시 죽령 北麓에 있는 이강년부대를 야습하였는데, 
의병은 해산군인 140여명을 포함하여 약 4백여 명이었는데, 의병 8명을 죽이고 40여명
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의병대를 단양 쪽으로 격퇴하였다고 보고하였다.10） 이강년의병의 
중군장 鄭濱이 대구경무서에서 파견한 李 警視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빈
은 10월 31일 청풍군 교동에서 체포되었는데, 1907년 8월초 제천의 흑석동에서 이강년
과 만나 의병을 일으키고 중군장을 맡았다 한다. 또한 그는 120여명의 의병을 지휘하였
는데, 그중에 원주진위대 해산병이 20명 있었다 한다.11） 안동수비대에서도 11월 3일부터 
이강년의병대를 탄압하기 위하여 군인을 한인 복을 입혀 정보를 탐지하고 11월 7일 단양
의 괴평리 일대 산악지대에서 교전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강년의병은 흑색 옷을 입은 자
해산군인, 필자 약 100명을 포함하여 300명은 더 되어 보이는데 전투결과 의병 4,50명의 사
상자를 내게 하였으며 일본군의 피해는 없다고 한다.12）

『진중일지』에 이 전투에서 체포된 의병 金在凞의 심문내용이 있다. 이에 따르면, 김재
희는 제천에서 이강년의병의 척후대지휘자의 성이 金에 포섭되어 1907년 11월 3일음, 9월 28

일 의병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2일후인 11월 5일 단양 괴평에 있는 이강년의병의 본진
에 합류하여 활동하다가 일본군의 급습을 받아 패주하다가 체포되었다 한다. 그는 의병

10）  『진중일지』권3, 148쪽. 1907년 11월 10일자. 『운강선생창의일록』1907년 11월 2일자(을묘일)에 의하면, 
의병은 죽령전투에서 일본군 20명을 죽였다고 적혀있다(『독립운동사자료집』1, 244쪽).

11）  『진중일지』권3, 145-146쪽. 1907년 11월 9일자. ‘운강장임록’에는 정빈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 추후 조
사가 요구된다.

12） 『진중일지』권3, 169-173쪽. 1907년. 1907년 1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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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이강년으로 자를 운강이라고 함을 밝히고 도선봉의 성이 하씨이고 좌선봉이 백씨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일본군의 선두에 일진회원이 있다고 하여 일진회원이 일본군
의 앞잡이로 의병 탄압에 가담한 것을 알게 한다.

이강년부대는 申乭石 부대와 연합작전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1907년 11월 11일 오전 7
시에 이강년부대 약200명과 신돌석의병 약 300명이 永春 방면에서 순흥으로 와서 순흥분
파소와 군아의 건물, 민가 약 180호를 소각하고, 순사의 검 2벌과 외투 2장을 탈취하여 永
春으로 돌아갔다.

菊池 대좌는 榮川수비대에 지시하여 熊澤소위에게 23명을 인솔하여 12일 오후 1시에 
榮川을 출발하여 이강년과 신돌석의병대를 永春 방향으로 추격하게 하였다.13） 웅택소대
는 11월 13일 오후 10시에 순흥 북방 30리의 덕산을 떠나 이강년의병을 추격하여 고치
령에서 접전하여 11시 30분경 고치령을 점령하였다. 의병대는 이 전투 후에 영월군 谷口 
부근으로, 일부는 爲風義風; 필자 부근에 집결하였다 한다. 그리고 西壁里에는 4,5백 명의 
의병이 있음에 서벽리 쪽으로 정찰대를 보냈다.

11월 26일 이강년의병 5백여 명이 榮川의 水發洞에서 永春 쪽으로 들어오는 제3중대鳥飼대

위를 만나 접전하였다. 일본군 菊池 연대장은 11월 14일부터 제1대대장 赤司安一郞소좌를 지
휘자로 한 이강년의병대 탄압부대를 편성하고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내리고 이강년의병을 
추적하였다. 

赤司소좌는 제3중대1소대 결와 제12중대의 1소대, 기병 반개소대 및 기관
총 2문을 거느리고 15일 대구를 출발하여 당분간 풍기에 주둔하고 근방의 
폭도를 토벌할 것.  

赤司소좌는 풍기 부근에 도착하면 征矢野중대 및 보병제47연대 후비중대
를 모두 지휘할 것.14） 

赤司소좌는 1907년 11월 24일 이강년이 永春 남방 약 10리에 있는 城谷洞에 약 5백여 
명의 의병을 지휘하고 있는 것을 탐지하였다. 11월 26일 이강년 의병은 鳥飼 대위가 지휘

13） 『진중일지』권3, 188쪽. 1907년 11월 16일자.
14） 『진중일지』권3, 163쪽. 1907년 1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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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3중대와 아침 8시부터 무려 5시간에 걸쳐 교전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의병은 60명
이나 희생되었다. 

이 永春전투에서 이강년은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운강선생창의일록』 1907
년 11월 26일자기묘일에 의하면, 이강년이 “손수 1백여 명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우다가 
저항하지 못하여 진이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날의 전투상황을 상세히 적
고 있다.

해뜰 무렵에 1백여 명 군사를 거느리고 楡峙에서 싸웠는데, 바라다보니 
機峙에 연기와 불길이 하늘에 닿았고, 또 수하리에는 적진이 비어 있으므로 
적이 우리 편에서 복병한 것을 알고 어두운 밤에 달아난 것으로 생각하였다. 
얼마 후에 희 옷 입은 적 셋이 기치로 향해 오고, 적 둘은 시냇가에 엎디었
고, 또 10여명의 적이 대치하여 왔다. 공이 시험 삼아 공격하게 하였으나 적
이 응전하지 않더니, 이윽고 적 수백이 道昌谷 상봉으로부터 총을 쏘는데 우
리 진은 험한 곳을 상실하여 감당할 수 없으므로 그만 진이 무너졌다. 공의 
맏아들 承宰가 공을 보호하여 한편으로 싸우고 한편으로 물러나서 馬垈로 
퇴각하여 머물렀는데, 따라온 군사가 겨우 수십 명이었다. 이튿날 檜谷에 당
도하니 주인 李潤淳이 군사들을 대접하였다.15）

이강년부대는 일본군 제14연대의 제3중대장 鳥飼대위가 인솔한 부대와의 전투에서 
참패하고 만 것이다. 鳥飼대위는 일본군 10여명을 보내 이강년의병의 복병 사실을 알아
낸 다음에 본진을 산위로 보내 위에서 아래를 향해 기총 사격을 감행하여 의진을 궤멸시
킨 것이다. 

일본군의 유인 작전에 말려든 작전상의 실패 결과로 보인다. 이날 오후 1시경에는 永
春에서 서남쪽으로 30리 떨어진 寶鉢 부근에서 의병 약 150명과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
투에서도 의병은 약 30여명이 희생되었다. 제3중대는 27일에도 永春에서 영월 간의 무명
천, 대곡지에서도 격전을 벌였는데 여기에서도 의병 30명이 희생되었다. 일본군은 실탄 

15） 『운강선생창의일록』1907년 11월 26일자(기묘일)(『독립운동사자료집』1, 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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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발을 소비하였을 뿐이라고 한다.16） 
赤司소좌는 이강년의병에 대한 추격을 계속하여 12월 2일의 보고에 의하면, 이강년의

병이 11월 29일 이후 영월 동방에서 영월 永春의 서남인 청풍 동방 지역에서 소백산 북
록에 걸쳐 이동하고 있으며 대부분 단양 서북방 약 40리의 梅團洞 부근에 있는 것을 탐지
하였다. 이에 따라 赤司소좌는 12월 2일 제3중대 병력을 정선 강의 북방에서 매단동 부
근의 의병을 엄습하게 하고, 제4중대는 의병의 후방인 榮川에서 소백산 북록에 걸쳐 배치
하고 그 일부로 죽령을 막도록 하였다. 이후 12월 5일자 赤司소좌의 보고에 의하면, 이강
년은 삼척방향을 향해 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운강선생창의일록』에서도 “계미일1907

년 11월 30일; 필자에 적이 크게 쳐 들어오니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중이 무너졌다”라고 일본
군의 공세에 속수무책 패한 사실을 적고 있다.17） 

5) 일본군 수비대의 재배치와 이강년 피체

赤司소좌는 12월 27일 이강년을 비롯하여 이인영, 조동교, 변학기 등이 정선, 평창이
북의 골짜기에서 일부는 영월 서방 및 황성 부근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이들은 민가 외에 
숨을 곳이 없으므로 체포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았다. 또한 赤司소좌는 제천수비대
로부터 이강년부대가 永春 부근에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단양수비대와 함께 공격
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赤司대대장은 12월 30일 명령을 내려 이강년의병대 탄압에 2
개 중대 병력을 투입하였다.   

赤司 소좌는 다음과 같이 1908년 1월 3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8일간의 부대별 작전계
획표를 작성하여 이강년을 체포하려 하였다.18） 

16） 『진중일지』권4, 36-39쪽. 1907년 11월 29일자.
17） 『운강선생창의일록』1907년 11월 30일자(계미일)(『독립운동사자료집』1, 251쪽.
18） 『진중일지』권4, 175-177쪽. 1908년 1월 4일자,‘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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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탄압계획 (약도 참조)

제3중대 제4중대(1소대결) 제4중대의	1소대

제1일 순흥을 거쳐 召川시장 단양 부근 단양 부근

제2일 永春 부근 율동 부근 청풍 부근(송악산맥중 폭도초토)

제3일 영월 부근 영월서방 부근 新水亭 부근

제4일
영월북방 약40리 정선강의 

좌안 골짜기의 폭도토벌
麻瑳洞 부근 雲梧洞 부근

제5일 정선 부근 대화역 부근 대화역 부근

제6일 상원사 부근 巨文里 부근 거문리서북방 약70리 문치산맥중

제7일 횡계역의 동남방 골짜기 楡木亭 부근 鎭東里 부근

제8일 齊民院 부근 內面 부근 楸洞里 부근

그림2. 의병탄압계획 약도(『진중일지』권4,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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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획대로 이강년을 체포할 수는 없었다. 『진중일지』1월초의 기록에서 이강년
부대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음이 이를 말해 준다. 이강년에 대한 기록은 1월 11일자에 
처음 나온다. 제3소대 河村소대의 보고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밀정의 말에 의하면, 이강년, 정해창 및 서모 등의 적괴가 서로 모인 300
여명의 적도는 1주일 전 수청동율동남방 약40리과 板六율동 서남방 약 30리에서 식
사를 하고 沙其內로 들어갔다. 그 후의 적정을 탐지할 수 없다. 또 원주방향
으로 보낸 밀정의 말에 의하면, 이 방면에는 현재 적도가 없고 7일전 覺林 부
근에서 일병과 충돌하고 적도는 上安興을 거쳐 祭谷 방향으로 퇴각하였다 
한다. 下安興 방향에 나간 밀정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의 적도는 아무
래도 강릉방향으로 이동한 것 같다.19）

위 밀정의 보고에 의하면, 이강년 부대는 일본군의 추격에 강릉방향으로 이동하였다 
한다. 그러나 『운강선생창의일록』에 의하면, 이강년은 1908년 1월 3일음, 1907년 12월 30일

에는 홍천의 여창, 掛石里 부근에 있었다. 1월 4일에는 인제강을 건너 화천의 看尺里로 
이진하였으며, 1월 6일에는 일본군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이강년과 박장호
가 오른쪽 볼기에 탄환을 맞는 부상을 입었다.20）  

일본군 제14연대장 菊池는 1908년 5월 28일 대구의 연대본부에서 연대병력에게 훈시
를 내려 수비대의 구역이 동남부 거의 전역에 걸쳐있고, 또 증원군 파병을 요구하였으니 
분발하여 하루라도 빨리 공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21） 또한 菊池는 의병 검거의 기간을 
무기한 연기한다면서 별도로 17개항에 달하는 ‘주의사항’을 전달하였는데, 그중 8항에서

수괴 검거에 전력을 경주해야 한다. 赤司토벌대의 경북, 강원 양도에서의 
대토벌은 그 효력이 컸지만, 수괴의 토멸을 실패함에 따라서 근래 李康秊 邊

學基가 재거를 하기에 이르렀다.22）

19） 『진중일지』권5, 8쪽. 1908년 1월 11일자.
20） 『운강선생창의일록』(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1, 260-262쪽).
21） 『진중일지』권8, 23쪽. 1908년 5월 28일자.
22） 『진중일지』권8, 31-32쪽. 1908년 5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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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의병 탄압에 큰 효과가 있었지만, 의병장 체포에 실패하여 ‘이강년과 변학기’가 
지휘하는 의병이 재거하였다면서 의병장 체포를 특히 강조하여 지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의병장 이강년은 1908년 7월 2일 체포되고 말았다. 진중일지에서는 이강년의
병의 체포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오후6시 착. 보병제47연대 통보7월 4일 태전에서

보병제23연대의 통보에 의하면, 적괴 이강년은 7월 2일 제천수비대에 의
해 생금되었다 한다.23）

이에 의하면, 이강년의병장이 7월 2일 체포되었으며, 일본군 제23연대의 제천수비대
가 체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일본군 제14연대장 菊池는 특별 훈시와 주의사항을 내
리면서 이강년 체포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체포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진중일지에
는 이강년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고 있다.
『폭도에 관한 편책』에 의하면, 이강년의 체포 소식을 제천경찰분서장, 충주경찰분서장 

등이 경무국장 松井茂에게 지급으로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 제천 경찰분서
장 戶田慶 경부가 올린 7월 3일자 보고서에 의하면, 矢野 순사가 吉田 헌병, 判上 상등병
외 1명의 병졸과 함께 의병 20여명과 전투를 했으며, 전사한 의병 중에 한명이 서류와 ‘印
判箱’을 휴대한 채 죽어있는 것을 보고 의병장의 ‘從者’라고 생각되었다 한다. 또 산속으
로 도주한 부상자의 혈흔이 남아 있어 계속 추적하자 전투 현장에서 약 12丁 떨어진 錦
繡山의 서쪽 산중에 한명의 의병이 숨어 있어 곧바로 공격하였다 한다. 의병은 족부에 부
상을 입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 그 거동을 살피니 얼굴 왼쪽에 칼자국이 있
고, 가슴에 쌍안경을 가지고 있어 ‘巨魁 李康秊’이 아닌가 생각되어 바로 포박하여 호송하
였다 한다.24）

이강년의 체포의 일에 관하여 『운강선생창의일록』에서는 

23） 『진중일지』권8, 95쪽. 1908년 7월 6일자.
24） 『폭도에 관한 편책』1907년 7월 3일. 「이강년 체포에 대한 제천경찰분서장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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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양력 7월 2일,필자 청풍 작성에 이르러 적과 싸웠는데 공이 탄환을 맞
아 적에게 붙잡혔다. 이때 적이 공의 뒤를 따라 영월에서 청풍으로 와서 나
룻배를 끊어 놓았기 때문에 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 그래서 永春의 산길을 
경유하여 능강동으로 향하려 하다가 소금 장사의 배를 만나 겨우 건너서 작
성에 주둔하였다. 마침 장마비가 내리는데 적이 갑자기 들이닥치니 공이 힘
써 반나절 동안 싸우다가 적의 탄환이 왼쪽 복사뼈에 맞아서 적에게 잡혀 서
울로 압송되었다.25） 

라고 이강년이 작성전투에서 왼쪽 복사뼈 부상으로 체포되었다고 알려준다. 
한편 『폭도에 관한 편책』에 의하면, 충주경찰분서장의 보고도 있다. 이 보고서는 1908

년 7월 4일 충주경찰분서 高津嘉志馬 경부가 제천수비대장이 이강년을 취조할 때 배석
한 결과를 경무국장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이에 의하면, 이강년은 오른쪽 발 뒤꿈치‘右足踵

部’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강년은 수비대장의 취조 과정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유를 다음과 같이 國家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38살부터 의병으로서 國家를 위하여 행동을 하여 지금 51살이니 13
년간 거의 시종 일관 國家를 위해 身力을 다했다. 지금 불행하게 나포된 몸이 
되어 이에 뒷일의 희망이 끊어졌다. 어떤 심문이 있을 것이다. 어찌 숨길 것 
것이 있겠냐.26） 

이강년은 38살 였던 1895년부터 51살이 된 지금까지 13년간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쳤음
을 분명히 하였다. 이강년의 위의 말에 수비대장은 국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大
勢를 모르는 잘못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하자 이강년은 ‘閔妃’의 죽음’에서부터 ‘皇帝讓
位’등의 일을 자세히 말하고 이 때문에 의거를 일으켰음을 분명히 하였다.

25） 『운강선생창의일록』(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독립운동사자료집』1, 281쪽). 
26） 『폭도에 관한 편책』1907년 7월 4일. 「이강년 체포에 대한 충주경찰분서장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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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일제는 1904년 3월 서울에 한국주차군수비대를 설치하여 조선의 국권을 유린하였다. 
러일전쟁이 종료된 후인 1905년 10월에는 보병제13사단과 제15사단의 병력을 조선에 
파견하고 을사조약을 강제하였다. 일제는 1907년 3월에 제15사단을 철수시키고 그 대신
에 그해 7월에 보병제12사단의 제14연대와 제47연대로 1개 여단을 편성하여 한국에 파
견하였다.  『진중일지』는 바로 보병제12사단에 소속된 제14연대의 진중일지로 1907년 7
월 동원령을 받은 날부터 1909년 6월 부대 복귀까지의 기록이다. 『진중일지』는 충청, 영, 
호남지역 의병을 탄압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보병제14연대의 연대장 菊池主殿 대좌는 1908년 8월부터 경북지역 의병을 탄압하기 
위해 ‘좌우토벌대’를 6개종대로 편성하여 직접 제3종대를 이끌고 전투에 참여하였다. 경
북 북부지역에는 이강년의병이 강력한 의병항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강년은 주천에서 
의병을 봉기하고 제천, 청풍, 문경일대의 산악지대에서 활동하였다. 

이강년의병은 문경일대의 전선을 절단하고 전신주를 뽑음으로써 일제의 통신을 두절
시켰다. 또한 申乭石 · 邊學基 부대와 연합작전을 수행하여 순흥 군아와 분파소를 공격하
였으며, 갈평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으며, 榮川의 수발동 전투 등지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여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제14연대의 赤司소좌가 이끄는 제1대대와의 적성전투에서 패하
고, 집중적인 추격과 공격을 받아 이강년의진은 근거지를 잃게 되었다. 赤司소좌는 1908
년 1월초에는 수비대를 3개조로 재편성하여 순흥과 단양, 청풍을 거쳐 강원도 산간지역
인 영월, 정선, 횡성 일대까지 집중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는 등 이강년부대 탄압에 전력
을 기우렸다.  

이강년은 일본군의 집중적인 추격과 공격에도 1908년 7월까지 항전하였다. 그러나 
1908년 7월 2일 일본군 제23연대의 제천수비대와의 교전 중에 부상을 입고 작성에서 체
포되고 말았다. 그는 수비대장의 심문에 을미년1895년부터 13년간 시종일관 국가를 위해 
신력을 다했으나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체포되었음을 크게 아쉬워했다. 또한 명성황후
의 시해와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에 항거하였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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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일지』 이강년 및 문경관련 번역

1907년 8월 11~1908년 7월23일

8월  11일  맑음  일요일  기온(33.0도)

대전 체재

오전 7시 30분 각지 수비대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지의 보고를 받음.
대구 수비대장으로부터의 보고

1. 지역 주민의 상태;   어제 이후 평온하며 변화가 없음. 문경, 안동 방면으로부터는 아
무런 통보도 받지 못함.

2. 위생; 환자 없음
3. 경리; 보고 사항 없음

진중일지 번역 : 고이화(변리사, 일어번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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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맑음  월요일  기온(30.0도)

대전 체재

오후 4시 아래 사항을 依田 여단장에게 보고함.
(8월 12일 ) 보고
三. 문경 안동 방면에 파견한 西岡중대로부터 출발 후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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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수요일  맑음 (저녁 무렵 소나기) 기온(32.0도)

대전 체재

오후 4시 아래 사항을 依田 여단장에게 보고함.
오전 7시30분 목포18일자 및 대구20일자 방면 수비대로부터 偶數日짝수 날자 보고를 받았으

므로 아래와 같이 그 요지를 기록함.
문경 안동 방면에 출장 중인 龜井대위의 통보에 의하면 문경 안동 진위대는 예정대로 
매우 평온한 가운데 해산하였다. 西岡 중대는 중대장 이하 이상 없이 오늘19일 쯤 榮川 
방면으로 이동하라는 여단 명령을 받아 그 방면으로 이동을 개시할 것임.
또한 안동 부근은 西岡 중대 도착 후 평온을 되찾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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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월요일  흐림  기온(23.0도)

대전 체재

2. 대구 이사청으로부터의 통보
문경 分派所 보고; 지난 30일 폭도 600명이 문경 동쪽 2리 지점에 집합하고 있음이 
확실하므로 그에 필요한 응원을 부탁함.
안동 分派所보고; 의성 부근 불온함.

위에 대하여 이사관으로부터 문경 방면에의 파병 요청이 있었으나, 성주 방면의 상황이 
확실해 질 때까지 병력 집결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요청을 받아 들이지 못하고 성주 
방면의 상황을 탐지 중임.

오후 4시 대전 우체국장으로부터 문경 서편에 약 600명의 폭도가 속속 집결해 가고 있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西原 중위에게 아래와 같은 電報 명령을 내리고, 위의 정황에 따라 
통신 보호를 위하여 충주 수비대로부터 1개 부대를 문경에 파견 가능한지를 동 수비대

장에게 조회하였음.
西原 중위에게 내린 電報 명령
문경 서편에 약 600명의 폭도가 모
이고 있는 듯함. 중위는 상주를 근
거지로 하여 함창 부근까지 정찰하
고 수시로 電報 보고를 하라. 철수
에 대하여는 다시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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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화요일  흐림  기온(24.0도)

대전 체재

오전 8시 50분 문경에 1개 부대 파견이 가능한 지를 조회한 데에 대하여 충주 足立 중위
로 부터 아래와 같은 답신이 옴.

당 지대는 현재 각 소에 분할 파견 중이어서 활동 가능한 병력은 1개 소대에 지나지 아니
하여 귀관의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함.

오후 4시 상주 西原 중위로부터 아래와 같은 전보가 도착
상주 서편 3리 이내는 불온한 상태이기는 하나 폭도들이 집합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
이지 않으므로 현재까지 여전히 정찰을 계속 중임.
문경 보조원의  통보에 따르면 그 방면의 폭도가 점점 창궐하여 상황이 위급하여 지고 
있어 西岡 중대 및 충주 수비대에 응원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소식이 없음. 당 부대는 
일부 병력을 보내어 함창 부근을 정찰 중임. 따라서 즉시 여단에 電報하여 지휘를 요청
하고자 함.

오후 7시 30분 대구 井澤 소좌로부터 
아래의 전보를 수령함
문경전화통신소로부터 오늘 오후 
3시 반 폭도가 문경을 습격하여 
현재 전투 중이라는 통지가 있었
음. 또한 오후 4시경 문경 – 상주 
간 전화가 불통이 됨. 西原 소대를 
문경에 급히 보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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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수요일  비  기온(20.0도)

대전 체재

오전 1시 30분 용산 依田소장으로부터 松野 중대 상주 파견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전이 있었음.
문경에는 귀대로부터 출병하고 있는 바, 폭도가 누구와 전투 중인지 답신 바람. 松野
중대를 문경에 파견할 수 없음. 요컨대, 충주로부터 파병할 것임. 

오전 9시 제9 중대의 전투 상보를 수령함陣付 제33호참조

어제 오후 7시 松野 중대 상주 파견의 청구에 대하여 오늘 오후 1시 35분 여단장으로부터 
“문경에 파병하는 건은 뒤이어 군 사령관으로부터 명령이 있을 예정”이라는 답신이 있
었음.

당지 이사관의 통보에 따르면 문경은 어젯밤 폭도들에게 점령 당하여 그 곳 일본인 13명
은 상주로 피난하였다 고 함

오후 7시 35분 江景 進 소위로 부터 다음 취지의 전보를 수령함
어제 수색 중에 馬九坪 동남에서 수상한 자 3명을 포획하여 조사한 결과 大賊임이 밝
혀 졌고, 同村의 전부가 賊임을 자백하였다. 또한 은진 – 인천 간에 200명의 폭도가 
있다는 풍설이 있으나 믿기 어려움. 척후는 내일 귀환할 것임.

오후 9시 33분 상주 西原 중위로부터 아래 전보를 수령함
문경을 습격하였던 적은 함창 동북 12km 부근에 있는 약 300명의 폭도와 함께 함창
을 공격할 듯함. 화령성 방면의 적은 전진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대는 일부를 상주
에 남기고 나머지는 1,2일간 함창에 이르러 정찰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함.

오늘 제 1대대 본부는 용산으로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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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목요일  비  기온(20.0도)

대전 체재

대전 수비대 명령 9월 5일 오후 11시 4분 대전에서
1. 당 수비대는 내일 6일 철도로 대구로 이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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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금요일  맑음  기온(22.0도)

오전 7시 각 수비대용산을 제외에 아래 사항을 전보로 통보함.
당 수비대는 오늘 1소대를 남기고 전부 대구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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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토요일  흐림  기온(24.0도)

대구 체재

(경상북도 북부의 폭도 토벌 준비)

(경상북도 북부의 폭도 토벌을 위한 여단 명령)

오후 3시 30분 용산 依田소장으로부터 다음 명령을 수령함
명  령  9월 5일 오후 10시  용산 사령부 

1. 경상북도 북부의 적세는 점점 창궐하고 있는 듯함.
足立 지대는 淸安에서 충주 단양을 거쳐 풍기에 이르는 선에 있음. 제 13사단으로부
터 騎兵 반 개 소대, 산포山砲 1개 소대2門 및 공병 장교 이하 16명, 서부 수비대로부터 
보병 재47연대 제1대대 본부 및 2중대를 남부 수비대에 증파함.

2. 남부 수비대는 경상북도 대토벌을 수행토록 함.
3. 토벌대는 부표 제1호의 편성에 따라 令 제2호의 예정 행동 약도에 기하여 신속 과감하

게 토벌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
4. 대구에서 함창을 거쳐 충주에 이르기까지의 전신 선로상의 수 개소에 전신 통신소를 

개설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위 수비대에 통신 기수를 부속 시킴.
5. 토벌대는 식량과 사료 20일 분 및 각자의 탄약으로 250 발그 외 100발은 예비 탄약을 휴대

할 것. 단, 좌토벌대의 예비 탄약, 식량, 사료의 일부는 대전 수비대에 남겨 둘 수 있
음. 본 항의 운반을 위하여 특히 호위병을 둘 필요가 있음.

6. 식량 및 사료는 우토벌대 분은 대구 창고에서 좌토벌대 분은 용산 창고에서 수령할 것. 
보충할 탄약은 직접 용산 병기창에서 수령할 것. 식량, 사료 및 탄약의 운반 재료는 
각 대에서 적의 징집할 것. 단, 우토벌대의 탄약은 특별히 당지에서 대구로 송달한다.

남부 수비대 사령관  依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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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제1호 (2-71)토벌대 편성

대호 종대호 종대장 종대의	병력 토벌대장

우

토벌대

제1종대 藤田대위 보14의 10중대(1개소대 결) 菊池대좌

(보14의 장)
제2종대 井澤소좌 보14의 제38대대(제9, 제10, 제12중대의 1개소대결), 

기병6, 공병8명

제3종대 菊池대좌 제14연대본부, 제26대대본부, 

제7, 제5중대 기병2, 산포3문, 

공병 하사졸이하 8명,전신기수1, 전신수 약간

좌

토벌대

제4종대 水町대위 보병47의 제9중대(1개소대 결), 기병2 生田目중좌

(보47의 장)
제5종대 生田目중좌 보병47의 연대본부, 제1대대본부, 

제3, 제4중대(1개소대결), 기병2

제6종대 中牟田중위 제47의 제4중대의 1소대

비고 병력의 합계는 다음과 같다.
1. 보병 연대 본부, 공병 16명
2. 대대 본부
3. 소대 21, 기병 12, 포병 1소대 2문, 그 외 전신 기수 및 전신수 약간

부표 제 2호  토벌대 예정 행동 약도  별지와 같다.
이 보다 먼저 어젯밤 대구에 도착하자 마자, 다수의 전보를 용산 依田소장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위의 명령이 도착하지 않아, 그 요지를 알 수 없었음. 이제서야 비로소 
그 전보를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다음과 같이 그 전보의 내용을 발췌함.

1. 6일 오후에 수령한 전보
토벌에 관한 명령을 먼저 우편으로 보냈으나, 그 후 상황의 변화가 있으므로, 토벌대 
제 3종대로부터 1개중대를 대구 수비를 위하여 남겨둘 것, 단 필요하다면 제2종대로
부터 1개소대를 제3종대로 이동할 수 있음. 탄약은 연습용을 그대로  사용할 것. 井澤 
소좌에게도 전달할 것. 이상 조치 후 각 부대별로 보고하라.

2. 6일 오후 8시 44분 도착한 전보
귀관에게 배속하는 전신 기수는 대구 전신국에 있음依田소장

이에 아래의 명령을 내린다.
1. 경상북도 북부의 적세는 점점 창궐하고 있는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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足立 지대는 淸安에서 충주 단양을 거쳐 풍기에 이르는 선에 있음. 제 13사단으로부
터 騎兵 반 개 소대, 산포山砲 1개 소대2門 및 공병 장교 이하 16명, 서부 수비대로부터 
보병 재47연대 제1대대 본부 및 2중대를 남부 수비대에 증파함.
남부 수비대는 경상북도 대토벌을 수행토록 함.
生田目 중좌는 별도의 그림에 따라 좌토벌대가 되어 당 제3종대의 좌편에서 행동한다.

2. 우토벌대는 내일 8일부터 행동을 개시하여 별도 그림 및 토벌대 편성에 따라 3종대가 
되어 북진하여 토벌한다. 단, 제2, 제3 종대에 기관총 각 2문을 더하도록한다. 각 종대 
간의 연락은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여 매일 1회 반드시 그 상황을 통보할 것.

3. 함창 부근에 있는 西原 소대는 9월 11일 낙동에 와서 나의 지휘하에 들어 올 것본 항은 

동일 밤 전보로 西原 중위에게 명령할 것임.
4. 제2 종대장은 안동 부근부터 西岡 중대를 합쳐서 지휘하는 것으로 한다.
5. 토벌대는 양식과 사료 20일 분 및 각자 탄약 250 발을 휴대하는 것으로 한다. 단, 본 항

의 물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호위병을 부칠 것을 요함.
6. 본관은 제3 종대와 함께 행진함.

우토벌대장 대좌 菊池主殿

주    의 
1. 식량 및 탄약은 대구 창고에서 수령한다.
2. 보고는 반드시 연대장에게 제출할 것직접 여단장에게 제출하지 말 것.
3. 군용 기타의 짐은 최소한으로 줄일 것.
4. 식량 및 탄약의 운반은 각 종대별로 계획을 세울 것.
5. 대구에서 함창을 경유하여 충주에 이르는 전신 선로 상의 각지에 전신 통신소를 개설

한다.
6. 기관총대는 내일부터 편성하여 둔다. 단, 장교로서 그 대장을 임명함. 제3 종대 기관총

대장은 中野 중위로 한다.
7. 제1 종대에 군의 1명, 약제 운반 1명을 둔다.
8. 급여령 세칙 제16조의 양식의 증급, 가급은 당지 출발일부터 각 종대장이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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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제1호(2-75) 토벌대 편성

대호 종대호 종대장 종대의	병력 토벌대장

우

토벌대

제1종대 藤田대위 보14의 10중대(1개소대 결) 菊池대좌

(보14의 장)
제2종대 井澤소좌 보14의 제38대대(제9, 제10, 제12중대의 1개소

대 결), 기병6, 공병8명

제3종대 菊池대좌 제14연대본부,제26대대본부, 제7, 제5중대(2개

소대 결) 기병2, 산포3문, 공병 하사졸이하 8명,

전신기수1, 전신수 약간

좌

토벌대

제4종대 水町대위 보병47의 제9중대(1개소대 결), 기병2 生田目중좌

(보47의 장)
제5종대 生田目중좌 보병47의 연대본부, 제1대대본부, 제3, 제4중대

(1개소대 결), 기병2

비고 병력의 합계는 다음과 같다.
1. 보병 연대 본부, 공병 16명
2. 대대 본부 3
3. 소대 19, 기병 12, 포병 1소대2문, 공병 16 그 외 전신 기수 및 전신수 약간

별도의 지도는 여단 명령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동시에 수령한 보고는 다음과 같다.

1. 상주 파견 西原 중위의 보고 요지9월 4일자 
(1)   김천 상주 간에 최근 화적이 출몰하여 통행자가 적고, 麻田김천 북방 약2리 반 부근

의 촌락은 곳곳이 소실 되어 있음. 또한 며칠 전 이 부근의 한인 3명이 살해 되었
다고 함.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부근의 화적은 주간에는 산중에 숨어 
있다가 야간에 나와서 악행을 하는 것 으로 보임.

(2)   상주에는 경찰관 및 일본인 조직과 관계가 있는 자위단원30명 정도로 무기 보유에 해
당하는 조직이 있는데, 지난 2일 “화령 장 부근에 약 170명의 폭도가 모여 상주를 
습격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상주의 각 문을 감시하고 일부는 그 지역의 
남방으로 나가서 행동하고 있음.

(3)   문경 보조원의 통보에 의하면 풍기에 접근하고 있는 폭도는 지난 2일 다음과 같
이 집합함.
대승사 약 170대장은 李康秊이라고 하는데 작년 안동 방면에서 의병을 일으킨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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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룡사 약 200대장은 起東九 라고 함

적성사 약 200
(4)   함창 부근에 나가 있는 아군 하사관 척후의 보고 요지

문경으로부터 함창에 도착한 경관의 말에 의하면 3일 오후 3시 30분 폭도 100여
명이 문경을 습격하여 가옥을 불태웠으며, 거류민은 잠시 동안 저항한 후 함창으
로 철수 중임. 일본인의 행방불명 5명 있음.
함창 동북 약 2리 부근에도 300 명의 폭도가 집합하여 문경 방면의 폭도와 함께 
함창을 습격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음.

(5)   屯德상주 서쪽 약3리 화령장으로 통하는 도로 방면으로 나간 척후는 화령장이 불온한 것
을 알고 동 지역을 더 정찰함. 3일전 100여 명의 폭도가 동 지역에 와서 금전을 
강탈하였으나, 우리 부대가 도착하였음을 알고 동 지역의 북방으로 철수함.
살피건대, 문경방면에서 남진한 폭도는 西岡 중대와 대치하여 풍기 榮川으로 밀
려 간 듯하고 화령장의 폭도는 보은 부근의 폭도가 흘러 든 것으로 보인다.

오후 5시 30분 토벌대에 부속할 통감부 통신기수 國十金次郞이 왔음. 
오후 7시 당 토벌대에 부속할 기병, 포병, 공병은 전부 도착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依田

소장에게 보고함.
대구에는 제 9중대를 남기고 부속되는 특과대는 무사히 도착함.

오후 10시 30분 상주 西岡 중위로부터 수령한 전보는 아래와 같다.
어제 함창 북방에서 의병 10여명을 쫓아 내고 간첩 3명을 사살하며 진남관에 이르러 
정찰을 한 바, 소수의 폭도는 수시간 전에 부근으로 나갔으나, 주력은 加北面 및 문경 
동북방의 근거지로 철수하여 있는 듯함.
또한 문경까지의 전선 정찰을 한 바, 전선에는 파손이 없으나, 문경 우편국 기계는 파
기되어 있음. 당대는 방금 상주에 돌아 옴.

같은 시각에 당지 이사청으로부터 若木 부근의 적도에 관한 정보를 받음.
이에 아래와 같이 依田소장에게 전보로 보고함
     정보 화령장 부근 170 문경 부근 약 570명의 폭도가 집합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음. 상주 김천 간에 화적이 출몰하고 있음. 상주 함창은 西原 소대가 현재 점령하고 
있음. 동 소대는 47 연대장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음. 若木의 적은 竹院 선산 상주 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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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 집합하여 있는 듯함. 그 수는 600명이라고 함.

훈시
이 번의 대토벌은 당 여단 교대 귀환에 앞선 선물과도 같은 의미의 작전으로서 제12사단의 
명예는 물론 파견대의 명예를 좌우하는 것으로 사단, 아니 그에 더 나아가서 북부 큐슈의 
대표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크게 긴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따라서 본관은 依
田 여단장 각하의 뜻에 따라 노파심에서 다음의 여러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하는 바이다.

1.   일단 방아쇠에 손가락을 댄 이상은 맹렬 과감함으로 제국 군대의 진가를 나타냄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

2.   폭도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 있어서는 크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
함. 그러므로 폭도들에 동참한 촌락을 불태워 버리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무고
한 백성에게 가급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배려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함. 단 증명
이 가능한 대적자의 소유품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남기지 않도록 할 것 (2-81)

3.   보고, 통신, 연락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의 수단을 강구하여 정황을 교환하도록 노
력할 것. 이는 우리 군이 행동함에 있어 상호 편익이 될 것이다.

4.   탄약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절약을 잊지 말 것. 평소 연병장에서 학습한 사
격의 한계를 고려하여 그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

5. 군수품은 청주 부근에서의 예와 같이 호위병에 대하여는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
6. 금고 및 병기의 호위는 이동중은 물론 아침 저녁으로 빈틈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할 것.
7.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 병사 1인만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은 엄금함.어떤 경

우에도 2인 이상으로 하여금 하도록 할 것.
8.   위생상 평소 학습한 여러 사항을 준수하고 우물물의 사용은 뒷면까지 주의 조사한 

후에야 하도록 할 것. 또한 軍醫는 항상 각 부락에 있어서의 위생 상황을 조사하여 
그 餘毒이 군대에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9.   마지막으로 위 사항들에 대해서 귀관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병졸들
에게까지 철저히 주지시키기를 바람.

명치40년1907 9월 7일 
우토벌대장 菊池  육군 대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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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일요일  흐림  기온(24도)

대구 체재

오전 9시 다음의 명령을 내리다.
제 3 종대 명령 

9월 8일 오전 9시 대구에서
1. 적 상황 기타는 우토벌대 명령과 같다
2. 당 제 3종대는 내일 오전 9시 당지를 출발하여 다부동을 향하여 전진하고자 한다.
3.   不破 소좌는 제 7중대의 제 1소대 및 공병을 이끌고 전위가 될 것. 그 후로는 매일 

소대를 7 중대 중에서 교대하여 복무하도록 할 것
4.   본대는 기병,보병의 잔여 포병,운반병,후위의 순으로 전위로부터  400 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전진한다.
5. 후위는 제7중대로 부터 하사 1, 병졸 10을 뽑아 편성하고 운반병은 그에 따를 것.
6. 본관은 종대의 선두에 위치할 것임.
제 3   종대장 菊池 대좌 

운반병 행진 순서
의무 자재, 전신재료, 공병재료, 탄약, 공용 물자, 양식, 부관

오전 9시30 분 제 3대대로부터 아래와 같은 보고를 받음
어제 새벽 3시 성주에 폭도 약 100명야간인 관계로 그 숫자는 확실치 않음이 봉기하여 아군 
분파소를 습격하였음. 분파소원 2명과 한국 재류 일본인 3명이 이에 응전하였으나 버
티지 못하고 결국 성주를 포기하고 왜관으로 왔음. 순사부장은 총검과 재류 일본인 3
명이 행방 불명임.
이에 다음과 같이 용산 依田소장에게 조회함.

성주 폭도 진압을 위해 제9중대로부터 1개 소대를 파견함이 어떤지?
답신 오후 0시20분 不破 부대 행동8월21일부터 8월 31일까지을 淺田 사단장에게 보고하여 
잔류 부대에 통보할 것임.

오후 0시 30분 제1종대인 藤田 대위의 중대가 대구를 출발하여 河陽으로 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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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월요일  맑음  기온(29.0도)

1. 오전 8시 20분 정거장에 정렬
2. 운반병의 운반 재료가 갖추어 지지 않아 다시 각자가 1일분의 통상 양식을 휴대하고 가도

록 함.
3. 오전 9시 30분 대구 출발함.지금까지 궂었던 며칠간의 날씨가 완전히 회복되어 더위가 

심해짐. 금호강 도강을 위해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됨. 오후6시 30분 多富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숙영함  더위가 매우 심하여 두세 명의 일사병 환자가 생겼으나 뒤따라 숙영
지에 도착하였음

4. 경계를 위하여 취한 대비 상황
다부역 남북 양쪽에 양 중대로부터 각 1개의 하사관 초소를 배치하고 그 외는 북부 
및 서부 多富에 각각 경계병을 배치함

5. 급식은 현지에서 조달하도록 함
오후 7시 15분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림
제 3종대 명령 

9월 9일 오후 7시 15분 다부동에서
1. 적의 상황에 대하여는 새로운 상황 없음
2. 종대는 내일 아침 7시 출발하여 多是里로 향하여 전진한다.
3. 그 외 모든 것은 어제의 명령과 같다.

제3종대장 菊池  대좌
오후 7시30분경 통신소를 개설함 이에 따라 대구에 주재하는 小柳 대위로 하여금 다음의 

전보 보고를 依田 여단장에게 제출토록 함
電文 제3종대는 오후7시 당지에 도착함. 제1, 제2종대도 예정 지점에 도착한 것으로 보임

多富에서 菊池 대좌

이어서 상주 西原 중위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음
電文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동 소대의 문경 정찰 후 의병이 와서 문경의 일부를 불

태우고 이에 더하여 200명의 의병이 진남관에 전진하여 성벽에 집합하여 양식을 모
으고 있는 중이라고 함

265제2장 진중일지



대구로 통신하여 화물의 이동상황을 문의한 바 그 槪況은 다음과 같음
村岡 중위는 짐 싣는 말 10필 인부 40명을 이용하여 오후 3시 대구를 출발하여 당지로 전

진중임.
잔여 화물말 98 마리분은 호위 하사관을 붙여서 김천역으로 송부하기로 함.
따라서 우선 西原 중위에게 명령하여 김천에 가서 이를 호송하여 한 걸음 먼저 상주에 도

착하도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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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화요일  맑음  기온(29.0도)

오전 4시경 村岡 중위는 약 2일분의 양식을 호송하여 뒤좇아 종대에 도착함
오전 7시 多富를 출발하여 新基洞에서 장시간 휴식점심 식사을 취한 후 오후 3시 30분 海

平에 도착
해평 및 해평 시장, 大昌에 숙영함.  숙영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계는 각 부대별로 실

시 하였다.
급식은 휴대한 精米를 사용하고 副食은 현지 조달 하였음
당일도 어제에 못지 않게 더위가 맹위를 떨쳤으나, 새로운 환자가 생기지는 않음
오후 5시 30분 익일에 관한 명령 및 행군에 관한 주의를 줌
제3종대 명령 
9월 10일 오후 5시 30분 海平 에서

1. 적의 상황에 대하여는 새로운 상황 없음
2. 종대는 내일 아침 6시 그 선두가 大昌 북단을 출발하여 낙동을 향하여 전진한다.
3. 그 외 모든 것은 어제의 명령과 같다

행군에 관한 주의
1. 오전에는 50분 마다 10분씩 휴식한다.
2.   장시간 휴식은 내일 일정의 3분의 2를 경과한 곳임호 입구 숲 부근에서 실시하고 그 시

간은 3시간으로 한다.
이에 여단장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대구 예비대 경유, 이하 같음를 제출하였다.

 제3종대는 오후 3시 반 多是里 북방 약 1000 미터 떨어진 海平에 도착. 제1, 제2종대도 
예정 지점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봄.

尙州 水町대위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전보하였음.
동일은 특히 개인적인 徵發을 엄금하는 취지의 훈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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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수요일  맑음  기온(32.0도)

오전 6시 大昌 출발, 日林 부근에 적당한 휴게지가 없으므로 그 북방 약 2000미터에 있는 
무명의 부락에 이르러 장시간 휴식을 취한 후, 오후 4시 洛東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숙영함.

경계에 관하여는 남북 양 입구에 1개의 하사관 초소를 배치하고 또한 風氣 위병을 배치함.
식량은 휴대한 식량을 사용함
현지 주민은 우편국장의 훈시에 따라 다른 곳으로 피난하지 않고 각자의 주거에 거하면

서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줌.
오후 5시 아래의 보고를 여단장에게 제출.
電文 제3종대는 오후 4시 낙동에 도착함. 폭도의 상황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더 파악한 바

가 없고,이 방면은 매우 평온한 상태임.
동일 밤 광주 木野 대위로부터대구 경유 아래의 전문을 수령하였음.
제1電文 어젯밤 경무 고문부로부터 순창 부근에 약 30 명의 폭도가 봉기하였다는 보고를 

접하고 정찰을 위하여 오늘 오전 4시 장교에 병졸 7명을 붙여서 담양 부근에 파견하
였음.

제2電文 오늘 아침 경무 고문부로부터 장성 부근에 다수의 폭도가 봉기하였다는 보고를 
접하고 정찰을 위하여 장교에 하사관 이하 9명을 붙여서 해당 지역에 파견하였음.

오후 10시尙州 水町대위로부터 아래와 같은 통보전화를 받음
1. 제 정보를 종합하면 문경 갈평 부근에 있는 賊狀은 다음과 같음.
문경에 의병 약 500, 신원진남관의 북방에 약500의 폭도가 있음.그들은 전선을 형성하
여 2차적인 방어선을 만들고 있음. 또한 갈평문경 동북 약 3리에 약 500, 문경 서남방 약 
5리의 加北面에 약 400 명이 있음.
2. 제4 종대는 오늘 오후 5시 상주에 도착함. 도중에 아무런 특이 상황이 없었음.

제3종대에 속한 電信材料인부17, 말 3필로 운반 가능를 호송하여 내일 함창에서 귀대에 교부할 
예정임. 이 곳은 불온한 기미가 없음.

오후 11시40분 依田 여단장으로부터 다음의 통보를 받음
電文  외국인에 관해서는 간혹 외교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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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필요이상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부하들에게 주의 시키도록 할 것.
따라서 12일 위의 건을 각 대에 이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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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목요일  맑음  기온(31.0도)

오전 5시 숙영지를 출발하여 新村, 洛院을 거쳐 下德谷에서 장시간 휴식을 취하고 오후 4
시 30분 대봉에 도착함. 이 보다 먼저 西原 중위의 소대는 오늘 아침 상주를 출발하
여 당대의 荷物을 호위하여 오후 2시 대봉에 도착하였음. 수 십 배의 폭도에 의하여 
겹겹이 둘러 싸인 가운데 제12 중대 宮副 소위가 지휘하는 척후 중 2명은 비상한 곤
란을 겪고 당지에 도착하여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정보는 여단장에게 보내는 보고문 중에    

있음. 이에 다음의 보고를 여단장에게 제출함
 電文  제3종대는 오늘 오후 5시 대봉에 도착함. 榮川으로부터 안동, 예천 방면에 파견한 

宮副소위의 지휘를 받는 척후는 경무 보조원과 함께 24명이 대승사 부근문경으로부터 

동북 약 4리에서 약오륙백 명의 적과 만나 격전 후, 병2명 , 보조관 2명은 적의 배후에서 
비상한 곤란을 겪고 오늘 대봉에 돌아 왔음. 그 외의 사람들은 소식 불명임.

水町 중대와는 어제부터 연락함.
이로서 종대는 오늘 西原 소대를 합하여 대봉 및 덕동 척동에 숙영함.
경계는 각 부락 입구마다 하사관 초소를 배치함
급양은 휴대 식량을 이용함
오후 11시 20분 아래의 전보 명령을 依田소장으로부터 수령함상주 전신국 경유.
제1電文 12일 오후 8시 3분 발

어제 11일 적 상황 정찰을 위하여 문경에 도착한 豊曉소위의 보고에 따르면 폭도 약 
1500韓兵을 포함하여 총을 가진 자는 800명은 지난 9일 문경에 들어 와 약탈과 난동을 일삼
고 10일에는 갈평문경의 동북 2리, 5만분의 1지도을 불태우고 광원,당포, 마포원 부근에 숙
영하였고,그 보초는 標高 691과 1301의 중간 및 지곡, 광원에 걸쳐 배치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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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금요일  맑음  기온(27.0도)

오전 3시 아래와 같은 명령을 依田소장으로부터 수령함
電文12일 오후 11시 40분 발

2. 문경 부근에는 폭도 1500명 있다고 함
3. 귀관은 내일13일 주력을 이끌고 문경 방면으로 그리고 일부는 적성장 방면으로 전
진하여 그 지역 부근의 폭도를 소탕할 것
步47의 水町 중대를 귀관의 지휘하에 속하도록 한다.
4. 生田目 중좌에게는 제2종대와 연락을 취할 것을 명령함.

같은 시각 상주 전신소장으로부터 통보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여단장으로부터 生田目 중좌에게 내린 전보 명령9월 12일 발령

1. 문경 부근에는 폭도 약 1500명이 있다고 하는 바,내일13일 菊池 종대로 하여금 이
를 소탕하도록 할 것임.
2. 水町 중대를 菊池 대좌의 예하에 속하게 하고 그 취지를 水町 중대에 전하라.
3. 귀관은 내일 13일 특별히 제2종대와의연락에 힘쓸 것.

이에 아래의 명령을 내린다.
제3종대 명령
9월 13일 오전 3시 40분 태봉에서

1.   적의 주력은 문경 북방 주흘산으로부터 지곡,광원에 걸쳐 前哨를 배치한 듯함.
제4종대 水町 중대는 오늘부터 본관의 예하에 속하도록 한다.
生田目 중좌는 이 방면에 머물면서 제2종대와의 연락을 유지할 것임

2. 우리 종대는 오늘 문경 방면으로 전진하여 폭도들을 소탕하고자 한다.
3.   不破 소좌는 野中 소대 및 공병대를 인솔하여 전위가 되어 13일 오전 6시 30분 당

지 북단을 출발하여 진남관을 거쳐 문경으로 전진할 것
傳令 1명을 붙인다.

4.   松野 대위는 그 부하 전부1소대를 이끌고 13일 오전 6시 30분 당지 북단을 출발하
여 대토,석계동을 경유하여 금무동 방면으로 전진,적성 방면의 적을 소탕할 것

5.   본대는 제7중대의 잔부,水町 중대1소대 缺, 기관총대,포병 소대의 순서로 오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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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 출발하여 전위의 진로를 따라 전진한다.단 水町 중대는 당교 부근에서 본대
의 서열로 들어 가도록 할 것

6.   큰 물자는 오전 8시 당지를 출발하여 본대의 진로를 따라 전진할 것 
단 물자의 호위로서 제7중대로부터 하사1, 병졸 10명을 붙일 것

7. 본관은 본대에 있을 것임
제3종대장 菊池 대좌

비고   1. 生田目 중좌에게도 참고를 위해 송부한다. 
2. 水町 중대애게는 전령을 통하여 송부한다.

오전 4시 여단장에게 아래의 전보 보고를 제출함.
적성 부근의 적을 토벌하기 위하여 오늘 전진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중, 새로운 명령
을 받아 水町 중대와 함께 문경 방면으로 전진하기로 결정하였음.

오전 6시30분 숙영지를 출발함.
오전 8시 당교에서 大宗 특무 조장에게 중대의 健脚者 5명및 전령, 통역 각 1명을 이끌고 척

후가 되어 本道를 문경을 향하여 전진할 것을 명함. 주의; 먼저 진남관의 상황을 정찰하여 이상 

유무를 전령을 통하여 보고할 것.
오전 8시 10분 당교에서 水町 중대가 도착하여 합류함.
오후 1시 30분 진남관에 도착하였으나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음.
이에 아래의 전보 보고를 여단장에게 제출함.
진남관, 문경 부근의 폭도는 그저께부터 대승사 부근으로 퇴각하였음.
종대는 오늘밤 문경에서 숙영하고 내일 갈평을 거쳐 대승사로 향하고자 함.
오후 4시 문경에 도착함.
진남관으로부터 문경에 이르는 지경의 상황을 보건대, 진남관의 동남 약 1500미터 지점

의 굴모릉에서 문경에 이르는 구간의 전선은 절단 되었고,전주의 대부분이 쓸어뜨려
져 있음.연도의 주민은 산 속 등으로 피난하였고,인가는 불에 탄 상태임.특히 신원동 
및 문경의 일본인 가옥 및 일본인과 관계가 있는 한인의 가옥은 무참하게 파괴 및 불
태워졌음.

현지 주민의 말에 따르면, 10일 전에 40명의 폭도가 문경에 와서 가옥을 태우고 그 곳을 
떠났고,7일 전에 500여명의 폭도가 사방에서 몰려 들어 3일간 숙박한 후, 동북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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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하여 갔는데,그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함.
밤에 종대는 문경 북단에서 전위는 지곡에서 숙영함.
경계는 水町중대에서 하사 초소를 당촌 북부 약 200미터의 안부 및 당촌 남방묘의 부근

에 두고,전위로 하여금 대승사 방향에 대하여 경계토록함.
給養은 휴대식량을 사용함.
오후 9시 아래의 명령을 내림.
제3종대 명령

9월13일 오후 9시 문경에서
1.   문경 부근에서 출몰한 적의 일부는 김룡사 방향으로 다른 일부는 대승사 방향으로 

퇴각한 것으로 보임.
2. 당 종대는 내일 우선 김룡사의 적을 소탕코자 함.
3.   不破 소좌는 아래의 諸隊를 이끌고 내일 이른 아침에 숙영지를 출발하여 김룡사의 

적을 공격할 것
水町 중대, 제7중대 1소대, 기관총대, 공병

4. 양식은 2일분을 휴대 하도록 할 것.
5.   본관은 문경에 위치한다. 

제3 종대장 菊池 대좌
주의   1. 김룡사의 적도의 소탕이 종료되면 당포에서 숙영하고 상황을 보고할 것 

2. 김룡사에 적도가 있어서 저항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할 것, 그렇지 않으면 소각
하지 말 것.

오후 10시 제9중대 조장으로부터 生田目 중좌의 아래와 같은 통보를 수령함.
1. 종대는 어제 12일 청계사 부근의 적을 토벌하고 오늘 13일 정오에 도착하였음.
2. 본관은 귀 연대의 건재와 성공을 비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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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토요일  맑음  기온(27.0도)

연대 본부,제7중대(2소대 缺), 포병 소대  문경 체재

오전 8시 아래와 같은 전보 보고를 용산 여단장에게 제출함.
당 연대는 어제 오후4시에 문경에 도착하였음.
적은 서남방 및 동북방으로 퇴각한 것 같음. 종대는 우선 오늘 김룡사문경 동북방 약4리의 적

을 소탕하고자 함. 電線의 파괴는 예상보다 심하여 곧 바로 가설을 개시하였으나 장
래에 있어서의 그 엄호에 대하여 고심함문경에서 菊池 대좌

같은 시각 아래의 건을 한글과 함께 병기하여 電線 연도의 각처에 게시하여 電線의 보호
를 확실히 함

이곳 촌민들이 폭도들과 함께 했다는 증거가 있으니 이 마을 전체를 불살라 버려야 마땅
하나, 비록 그렇다 해도 잠시 놔둘 것이니 금일 이후 일본군이 가설한 전신선을 절단
하는 자가 있다면 즉시 근처 촌락까지 모조리 불사르겠다. 각 마을들이 협동하여 이
러한 염려를 끼치게 하지 말길 바란다.

위와 같이 고시 함
명치40년1907 9월 13일

대일본군 연대장 菊池主殿

오전 11시 30분 군산 浮須 소위로부터 아래와 같은 전보를 수령함
9월 3일 “竹島 馬梁”부근에 내 보낸 척후 3명, 순사 1명, 선원 3명이 鹿島에서 적과 충돌

하여 전부 전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동 17명, 경관 31명을 이끌고 기선으로 同地를 
향함. 군산 浮須, 9월 13일 오후 11시발 전보

오후 1시 보병 제 51 연대 內藤 소위가 지휘하는 2소대와 기관총 2문은 충주로부터 연락
을 위하여 주력은 본 街道를 통하여, 그리고 和田 소위의 소대는 충주로부터 갈평을 
거쳐 당지에 도착하였는 바, 이로써 비로소 충주와 연락이 가능하게 되었음.

위 和田 소위의 말에 따르면 宮副 소위의 척후 중에 속한 林田 상등병은 만난을 무릅쓰고 
和田 소위의 소대에 합류하였다고 함. 동 상등병은 그 후 당 종대에 도착함으로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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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대에 가편입을 명 받았음.
오후 5시 아래의 건을 문경 부근의 각 촌락에 게시함.

의병에게 보내는 글
7월 1일 京城禁衛隊 해산 이래 大韓國義勇之士가 京城 江華 忠州 방면과 기타 각지에서 

봉기하여 일본인을 원수로 하는 바가 수십 일이 지났다. 만민이 도탄에 고통 받고 日
韓 양국민이 모두 산업을 폐기한 것이 셀 수 없으니 실로 양국민의 불행이다. 

깊이 생각하니 義軍의 논리 또한 동정할 바가 없는 것이 아니나 비록 그러하더라도 大勢
는 이미 정해졌으니 인력으로 쉽게 옮길 수 없다. 단지 그대들은 인명을 해치고 재물
을 파괴하는데 그치니 어찌 義軍 중에 한 사람도 이 理致를 아는 이가 없는가. 오늘날
의 大勢는 도저히 만회하여 의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義軍은 오늘 날 모름지기 뜻을 바꿔 義軍을 해산하고 각자 産業에 복귀한 즉 오히려 大韓
國의 백년대계를 위함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 군대가 경계에 임하여 장차 부월斧銊을 가할 것이다. 우리 군대는 향하는 곳마
다 적수가 없음은 義軍도 이미 알 것이다. 진실로 의로운 軍隊라 여긴다면 이즈음에
서 조속히 깨닫고 살펴 마음을 바꾸어 우리 軍門에 항복을 요청하거나 혹은 때에 따
라 너희 무리를 해산하라. 내 비록 큰 덕을 닮지 못했지만, 義軍에 용맹하고 지략이 
있어 몸소 책무를 맡은 자도 정상을 헤아려 그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겠다. 오호라 義
軍들아. 길이 백성들의 원망을 사겠는가? 또 길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겠는가? 오호
라, 또 길이 화적이나 폭도가 되어 千歲에 오명을 남기겠는가? 또 길이 의로운 군대가 
되어 만년토록 흔쾌한 이름을 남기겠는가? 결정하는 것은 실로 이때의 일이다. 義軍 
가운데 고명한 안목과 통달한 식견을 가진 선비들은 가만히 고려하여 속히 결단하라.

명치40년1907 9월 15일
聞慶에서

日本軍指揮官 陸軍 菊池主殿

오후 6시 경 전신선은 불완전하나마 문경에 이르기까지 가설할 수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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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警急  집합장을 연대 본부 앞문 안쪽으로 함. 포병은 포창

오후 11시 30분 김룡사에 파견한 不破隊에 연락을 위하여 파견한 하사 척후가 귀대함
동 척후는 龍淵까지 나아갔으나 不破隊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아래의 건을 전보로 여단

장에게 제출함.
적의 근거지는 대승사단양의 남쪽 적성동 서북방와 김룡사문경의 동쪽 4리,금무동의 서쪽 1리반의 山間에 

있는 듯함. 김룡사에 이르는 길은 매우 험준하므로 우선 오늘 不破소좌에게 보병 3개소
대와 기관총 2문을 주어 이를 소탕하게 함. 소탕 후에는 당포에 돌아 와 묵을 것을 명하
였으나, 아직 돌아 오지 않고 있는 바, 아마도 추격을 꾀한 것인 듯함. 종대는 내일 不破 
소좌의 소식을 확인한 후에 행동을 결정하고자 함. 오늘 足立 지대와 연락함. 菊池 대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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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일요일  맑음  기온(27.0도)

연대 본부 제7중대(1개소대 缺) 포병 소대 문경 체재

오전 4시 30분 不破 소좌로부터 보고를 수령함. 이에 따라 즉각 이를 용산 여단장에게 전
보로 보고함 

電文오전 4시 반 不破 소좌로부터 보고를 받았음
12일 100여명의 폭도가 문경에서 대승사 방향으로 갔으나, 김룡사에는 들르지 않았
고,同寺에는 아무도 없었음. 따라서 野中 소대를 대승사에 파견하여 정찰한 바, 이강
년李康秊이 이끄는 폭도 약130명은 12일 그 곳에 1박하고 어제 아침 적성 방면으로 갔
음.  태봉에서 나누어 전진하는 松野 대위의 소대는 14일 대승사를 거쳐 적성 방면으
로 행진한 것으로 보임. 이 방면의폭도는 약 120 또는 130명으로 전부 무기를 휴대하
였으나, 아군의 北進을 알고 적성에서 榮川 방면으로 퇴각한 것으로 보임. 그 외의 곳
의 주민은 대체로 해산 한 것으로 보임. 종대는 좀 더 문경에 머물며 각 방면의 상황
을 정찰하고자 함. 폭도 해산 시에 일부는 水廻場충주 남쪽에서 전주 7개를 쓰러뜨리고 
서쪽으로 간 상황임. 문경에서 菊池 대좌

오전 6시 中條 소위에게 하사 이하 15명을 데리고 加北面진남관의 서방 약 2리 반부근 정찰을    
명함.

정오에 다음의 건을 문경 시가의 각 입구에 게시하였음
오후 3시 다음의 명령을 내렸음

日   日   명   령      9월 15일 문경에서
1. 당 종대는 당분간 이 곳에 체재한다.
2.  아래와 같이 경계 및 風氣 위병을 세울 것 

당촌 서방의 鞍部 하사 초소 1개 
당촌 남단 사당 부근 하사 초소 1개 水町 중대 
당촌 동단 하사 초소 1개 홀수일 手島 중대, 짝수일 水町 중대 
풍기 위병 사령 1 
군기 보초 6 
하물 위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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牛馬 위병 3      手島 중대
3. 舍營 日直의 건 생략
4. 부대 일직의 건 생략
5. 오늘부터 舍營司令官은 不破 소좌로 한다.

제 3 종대장 菊池 대좌
오후 4시 보병 제47연대 제5중대 日下 특무 조장이 연락을 위해 당지에 옴.
오후 5시 40분 김룡사 방면으로 향했던 不破隊가 귀대함. 그 상황은 오늘 아침 4시 30분 

여단장에 보고한 대로임.
오후 6시 40분 足立 支隊로부터 騎兵 伍長 이하 2명이 연락을 위해 당지에 옴.
오후 8시 적성을 향하여 적을 추격한 松野 대위가 귀환함. 그 보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보 고

1.   당 중대2소대 缺는 태봉 출발 후 예정된 진로를 따라 13일 금무동 서남방 561高地에
서 숙영하고 김룡사를 정찰한 바 폭도는 약 15일 전에 同寺를 떠났기 때문에 달리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음.

2.   어제 14일 대승사금무동 동북 약 4000미터 승려의 말에 따르면 이강년李康秊이 이끄
는 의병 약 100명은 그저께 同寺에 나타나, 어제 오후 적성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고 함.

3.   오후 1시 대승사 동방 1000 미터 지점의 1030 高地에 의병으로 보이는 一群은 적
성으로 침입할 것으로 보여 즉시 적성 서방으로 나가, 그 시장 부근에 집합하여 식
사 중인 약100 명의 의병을 공격하였음. 촌락 안의 적은 흩어 졌으므로 동쪽 산 중
턱 및 산 아래에 있는 적에 대하여 총검 돌격을 감행하여 그 곳을 점령함. 적은 谷
地를 경유하여 681고지로부터 道? 방향으로, 일부는 석곡 방면으로 패주하였고 우
리 병사들은 이를 석곡까지 추격함.
동 전투에서 적의 사망자 15명 발견하였으며, 부상자는 불명. 노획품은 화승총 4
정,군도1 벌,깃발 1 개,기타 탄약 약간임.
아군의 손해는 없음. 사용된 물자는 탄약 382발
적의 수괴는 이강년李康秊이나, 사망자 중에서 이를 발견할 수 없었음.적성은 전체
가 의병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의병이 사용하는 화약 탄환을 저장하고 있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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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투 후, 해당 촌락을 소각하였음.
4.   중대는 14일 밤 금무동 서방 고지에서 露營하고 오늘 신기 갈평을 경유하여 연대

로 합류할 예정임.
오후 10시 당지와 충주 간의 전화 개통함.
오후 10시 50분 북면에 정찰을 위해 파견한 中條 소위가 귀환함. 그 보고의 요지는 아래

와 같음.
1. 도태 촌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난 3일 연풍군으로부터 약 80명의 폭도가 당지에서 
1박하고 익일인 4일 下槐山 방면으로 출발하였는데, 다수는 총을 소지하고 있가고 함.
2. 문경 거주민의 가옥을 소각하도록 지휘한 자인 정흥대는 도태 사람임을 알고 수색
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고, 그의 숨었던 집을 소각함.

오후 10시 30분 아래의 전문을 依田 여단장에게 보고
적성 쪽으로 추격한 松野 대위는 14일 오후 5시 이강년李康秊이 이끄는 약 100명의 적이 

적성에서 석식을 하고 있음을 탐지하고 즉각 이를 공격하여 총검 돌격까지 감행하였
음. 적은 사망 15명, 부상자 수 불명으로 적은 석곡에서 都苗로 도주함. 우리 병사들
은 석곡까지 추격하여 화승총 4, 군도 1, 깃발 1후군 중군이라고 되어 있음을 노획하였음. 
우리가 소비한 탄약은 382임.

적성동에서 병에 걸린 대위는 동일 밤,금무동 서방 고지에서 露營하고 15일 오후 8시에 
문경에 돌아 왔음.오늘 中條 소위로 하여금 加北面문경 서남쪽 5리반 도대 부근 정찰을 하
게 한 바,약 80명의 폭도는 14일 전에 그 부근에 온 적이 있으나,그 후에는 오지 않았
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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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월요일  맑음  기온(25.0도)

제3종대 문경 체재

오후7시 대구 출발 시의 당 종대의 상황을 여단장에게 보고함
같은 시각 小柳대위로부터 아래의 보고전화를 수령함.

1. 浮須 소위로부터의 전문9월 15일 오후 8시발

토벌대는 지금 돌아옴. 8일 척후3, 순사1, 상인2, 한인4 鹿島에서 홍주 해산병 록도 
도민 200명 때문에 전부 참살되고, 그 시체를 수용함. 적은 보령 안면도 방면으로 
도주한 듯함. 현재 同島에는 여자 2명이 있을 뿐임.

2. 광주 木野 대위로부터의 전문9월 15일 오전 9시발

오늘 아침 同福광주 동남 약5리에 폭도가 습격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특무 조장에게 
병졸 8명을 붙여서 정찰 하도록 함.

오전 7시 20분 어제 저녁 足立 지대로부터 연락을 위해 온 기병 伍長에게 松野 대위의 전
사를 통보함.

오전 11시 안동으로 가려는 永谷 警視에게 “당 문경 부근의 상황, 松野 중대2소대 缺의 전
황, 宮副 소위의 척후 중 당대에 돌아온 자의 人名”등을 통보함.

오후 9시 아래의 건을 여단장에게 전보로 보고함.
적성에서 풍기, 榮川 간의 정찰 및 연락을 위해 내일 3박의 예정으로 手島 대위에게 1개 

소대를 붙여서 파견할 것임.
오늘 花枝문경 동방 약 1리 반, 5만분의 1에서 순사 1명의 시체를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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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화요일  맑음  기온(28.0도)

제 3종대 문경 체재

花田 총공장이 왼 손 중지의 탄저병으로 오늘 부산 병원에 입원함.
적성부터 풍기, 榮川 간의 정찰 및 제2종대와의 연락을 위해 3박의 예정으로 手島 대위에

게 1개 소대를 이끌고 오전 5시 榮川으로 출발 하도록 함宮副 소위의 척후 중에 속한 林田 상

등병 이하 3명을 위 중대의 병으로서 榮川에 파견

대승사에 적이 저장해 둔 쌀이 있음을 탐지하여 이를 압수하기 위해 1개 소대와 짐을 실
을 소와 말을 오늘 오전 5시 문경에서 대승사로 보냄. 단, 手島 대위에게 榮川으로 가
는 도중에 대승사에 들러서 제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였음.

그리고 手島 대위로 하여금 아래의 문서를 대승사 승려에게 교부하도록 함.

대승사
이 절은 융희초년의 난 당시 적도의 소굴이 되어 마땅히 소각되어야 하나 나는 이 절이 

한국의 명찰이라고 여긴다. 하루아침이 지나면 흔적도 없어질 것이니 진실로 애처롭
다. 그대로 장졸들에게 경계하여 특별히 남겨두도록 하겠다.

명치40년1907 9월
안동 ‧ 문경 방면

대일본군 지휘관 육군보병 대좌 菊池主殿

오전 8시 40분 松野 중대2 소대 缺 전투 상보를 수령함陣附 제 35호 참조

문경군 신동면 노목문경 남방 약 1리 반

27 세 김성달
위 자는 아군의 상황을 탐지하여 폭도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폭도의 수족이 되어 거류민에

게 손해를 입힌 자로서 체포하여 심문하던 중, 도망을 꾀하였으므로 오전 11시 사살함.
25세 김용출

위 자는 양민을 가장하면서 폭도에 가담하여 아군의 상황을 탐지하여 앞장 서서 日韓 양
국인에게 위해를 가한 자로서 체포 심문 중 도주를 꾀하였으므로, 오후 4시에 사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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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 대구 小柳 대위 통보전화는 다음과 같다.
1. 청주로부터 不破 소좌 앞으로의 전보

하사 척후 10명은 15일 미원에서 무기를 가진 폭도 300여 명을 소탕 중 부상
오늘 京城으로 보낼 예정임.

2. 木野 대위로부터
1. 同福 방향으로 파견한 척후의 보고에 의하면 同地를 습격한 의병은 약 70 명으
로 그 대부분은 水洞 방면으로 철수하였고 척후는 이를 추격 중에 동복에서 수상
한 현지인 1명을 죽임(木野 대위). 中平 대위의 통보에 의하면 同地 부근의 폭도는 장
성, 담양, 순창, 옥과 동복 부근의 자들로서 약간의 해산병을 포함하여 그 長은 창
평군 康瑞伯 이라는 자이다. 이들은 점점 그 不穩한 정도가 다하여 가는 듯 함.
2. 동복 부근의 電線 관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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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수요일  흐림  기온(24.0도)

제 3종대 문경 체재

오전 6시 30분 적성 부근 제5중대 전투 상보를 여단장에게 제출함
동시에 토벌에 관한 여단 명령, 위 토벌대 명령,위 토벌대 제3종대 행동 경과
토벌대 예정 행동 약도, 적성 부근 제5중대 전투 상보를 武田 사단장에게 제출하고 今屋 

당번부대장에게 통보함.
오후 4시 30분 대승사에 파견한 소대가 돌아 온 바, 아래와 같이 군량미를 운반하여 옴.

1. 精米 31石 103 가마
2. 찹쌀 4말 5되 3 가마
3. 소금 2말 1가마
4. 깨 1말 1가마
2, 3, 4 는 추가 지급품으로 익일 전량 지급함
단, 해당 절의 승려 식용으로 정미 1석 정도를 殘置하였음.

대승사 파견대장 大宗 특무 조장이 해당 절의 승려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16일 밤 안동 
방면에서 일본 장교 하사 이하 6명이 와서 1박한 후 17일 아침 떠나갔다고 함.

이에 위의 건을 여단장에게 보고함.
電文 대승사에 적이 저장해 둔 군량미가 있음을 탐지하여 오늘 이를 압수하여 문경으로 

搬送함, 백미 약 40석, 콩 약 3말. 김룡사에도 다소의 축적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내
일 압수할 예정임. 문경에서 菊池 대좌

오늘 西原 중위로부터 상주 파견 중 금월 5일 이후에 있어서의 행동 보고를 받아 아래에 
그 요지를 발췌함.
1. 西原 소대 전투 상보

소대는 9월 6일 진남관 부근을 정찰하기 위하여 오전 6시 함창을 출발함. 문경상주

에 피난 와 있었음 함창의 경관 5명 거류민 6명과 함께 유곡 동남방 長丞里에 도착하여 
그 북방 320 고지에서 10여명의 의병인 듯한 자들을 발견그 중 3명은 말을 타고 총을 휴

대하고 있었음. 이에 하사 이하 6명을 해당 고지 동남쪽 700미터의 고지에 보내어 이
들을 사격하도록 하였던 바, 의병이 북방 교장리 방향으로 도주하므로 320 고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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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추격함. 우리군의 소모탄은 8발 별지 약도와 같음.
2.   9월 6일 소대는 문경에서 이강유 및 조병순 2명을 포획함. 경관 및 현지인의 말에 따

르면 이강유는 의병의 수괴인 이강년李康秊의 숙부로서 계속하여 이강년李康秊과 서면
을 주고 받으며 일본군의 움직임을 통지할 뿐 아니라, 군량미를 의병에게 보내 왔음. 
또한 조 병순은 수년 전부터 排日派의 주요 인물로서 현재 의병과의 연락을 통하여 
문경 이남으로 밀정을 파견하고 수일 전에는 대승사에 다량의 군량미를 보내어 의군
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양민을 꾀어 의군에 투신하도록 하는 등의 악행을 함. 위 2명
을 유곡 남방 산간에서 신문하던 중, 도주를 꾀하였으므로 사살하였음.

오후 9시 加藤 대위로부터 아래의 보고를 받음.
電文 18일 오후 1시 1소대는 보령으로 오후 4시 2소대는 안면도로 향하여 군산을 출발 오

후 6시 55분 군산 발 8시 30분 대구 착

같은 시각 光州로부터 아래의 보고를 받음
電文 폭도에 가입한 혐의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담양 및 창평에 각각 장교 이하 10명을 오

늘 아침 5시에 파견 木野 여단에 보고를 마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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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목요일  흐림  기온(23.0도)

제3종대 문경 체재

김룡사에도 적이 저장하여 둔 精米가 있음을 탐지하여 오늘 아침 西原 중위에게 1소대와 
짐 싣는 牛馬를 붙여서 김룡사에 보내어 그 곳에 축적되어 있는 정미를 압수하고 아
래의 서면을 그 절의 승려에게 교부하도록 함.

아래 대승사에 교부한 것과 같은 서면이므로 생략함.
오후 4시 대구 小柳 대위로부터 아래의 통보전화를 받음.
봉화군 소천면 석계리 부근에 전 원주 진위대 閔 특무조장이 지휘하는 약 200명의 의병이 

출몰함.
9월 10일 오전 4시 박처사가 이끄는 의병 40명이 예안 分派所를 습격하였으나, 보조원에

게 격퇴 되었음.
2. 榮川 방면 

榮川 방면의 의병은 죽령의 산간에 숨어서 수시로 부근의 여러 부락에 출몰하며 약탈
을 자행하고 있음.
풍기는 9월 8일 저녁 이래 보병 제 51연대 1소대伊藤 중위 이하 30명로 수비하고 榮川에 
있는 西岡 중대는 확실히 이와 연락을 취하고 있음.

3. 단양 예천 방면
예천 동북방 鳳鳴寺*, 동 4리에 있는 大成寺*에는 300 명 이상의 폭도가 모여 예천 방
면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상태이며, 그 대장은 위의 청풍 이강년李康秊임.
단양 소재의 보병 제 51연대의 2개 소대는 9월 9일 오전 9시 대흥사長林驛의 서남방 2리 

반의 폭도를 격퇴함. 적은 예천 풍기 방면으로 퇴각함.
三. 전 제3항의 賊徒가 예천 분파소를 습격하려는 상황에서 9월 7일 榮川에 파견한 宮副 

소위는 하사 이하 11명을 지휘하여 永谷 警視 이하 보조원 10명과 함께 예천에 도착, 
다시 문경 방면으로 전진하여 9월10일 오후 1시 갈평문경 동북 약 3리 부근에서 약 300 
명의 폭도와 충돌하였음. 저녁 무렵까지 교전 하였으나,지형의 불리함과 함께 적은 

 鳴鳳寺, 大乘寺의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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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그 숫자가 증가하여 아군을 포위하여 옴으로 동 소위 이하는 惡戰 끝에 퇴각하
고자 하였으나, 적의 추격이 맹렬하여 퇴각이 용이하지 아니함. 간신히 宮副 소위 이
하 6명은 오늘 오전 0시 30분 안동에 돌아 왔으나, 잔여安藤 伍長이하 6명의 행방이 
불명한 상태임.

四. 당 종대는 오늘 이로써 체력의 휴양을 취하고 내일 예정된 행동을 하려고 함.
따라서 즉시 다음과 같이 여단장에게 보고함.
電文 지금 막 제2종대로부터 13일 발의 보고가 있었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음

예정대로 안동에 도착함. 연도는 평온하고 정면의 적 상황은 봉화 방면에는 전 원주 
진위대 민 특무조장이 이끄는 200 명의 의병이 있음. 榮川 방면의 의병은 죽령 산간
에 숨어서 수시로 부근 여러 부락에 출몰하여 약탈을 자행하고 있음.

二. 안동 分遣으로부터의 보고는 다음과 같음.
火賊 상황 보고 9월 16일자

1.   당소로부터 파견한 밀정의 보고에 의하면 문경 방면의 화적은 예천군 읍내에 그 일부
를 보내 우편 취급소, 경무 고문 분파소 및 일본 상인의 가옥을 파괴함. 이전에 永谷 보
좌관 일행의 길 안내를 한 군청의 小使에게서 안동 일진회장 송 모의 사촌형제 1명을 
살해한 후 지난 14일 안동으로부터 1중대가 예천을 향해 출발하였다고 들어, 문경 적
성 양방면으로 우회하여 행군한 바,그 村民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피난하였다고 함.
금월 6일까지 봉화군 읍내에 주둔한 전 원주대의 하사 閔 모는 의병 42명韓兵임을 
이끌고 춘양으로부터 지난 12일동면 雲谷리에 이르러 동면 현동의 善 모 및 權 모 
두명을 强迫하여 금전을 강탈하고 13일 동면동봉화에서 3리 반으로 왔다고 함.

2.  금월 9일 예안 분파소를 습격하였다가 격퇴된 화적의 잔당 약 사,오십명은 봉화군 
방산면 청량사봉화로부터 3리 반라는 산사에 잠복하고 있다고 함.

3.  봉화군 각화사에 우리 군에 패배한 민 특무 조장은 부하 120명을 이끌고 지난 7일 울
진 분파소를 습격한 후 신돌석의 부하 200명과 합쳐 강릉으로 갔다고 함.

4.   당소로부터 영양 방면에 증파한 보조원 有瀬幸行의 보고에 따르면 勝田 중대가 파
견한 30 명의 병사眞寶분파소 萩原 보조원을 이에 부속시킴는 영양군 임곡영양에서 1리 반에서 
화적의 일단을 사격한 듯 하며, 그 적병으로 보이는 20여명은 영양읍 동방의 산중
으로 도망친 것으로 보이는 바, 현재 정찰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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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  금요일  흐림  기온(21.0도)

제3종대 문경 체재

오전 1시 15분 대구 小柳대위로부터 아래의 통보전화를 받음
여단장으로부터 小柳대위에게용산 오후 9시발 대국 局 11시 수령, 수비대 오전 1시 수령

電文 菊池 대좌의 보고제2종대의 연락에 관한 사항를 지급으로 전보 보고하라.또한 연락을 위
하여 1개 부대를 분리하고, 보고를 위해 1개 부대를 귀환 시키는 것도 무방하다고 菊
池 대좌에게 전달하라. 요는 군의 이후의 행동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양 종대의 
행동을 알고자 함. 依田소장

오늘 아침 水町 중대의 河野소위가 지휘하는 1개 소대를 足立 支隊와 연락을 위해 괴산
에 파견함.

오전 7시 30분 제1, 제2종대에 당 방면의 상황 및 연락에 관하여 통보함.
注意 위 통보 중 하나는 韓人 통역 2명을 통하여, 다른 하나는 20일 오전 7시 발의 우편으

로 발송하였음.
같은 시각에 김룡사로 갔던 西原 소대가 귀환함. 운반해 온 군량은 다음과 같음.
김룡사에서 몰수한 물건표

1. 정미 134 가마니 34石 9斗

2. 보리 4가마니 약 1석 2두

3. 밀가루 1가마니, 2상자 약 2석

4. 콩 2가마니 약 3두 5升

5. 소금 17가마니 약4석

6. 팥 1가마니 약 5승

7. 다시마,김 기타 부식품 1가마니
8. 짚신 130 켤레 그 중 86켤레는 행군 중 인부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잔여 44 켤레

9. 기념품 창 7자루 기타 약간_
오전 8시 15분 아래의 건을 여단장에게 보고함.
電文 적이 김룡사에 보관해 둔 백미 약 30석, 잡곡, 소금 약간을 압수하여 지금 막 문경으

로 운반하여 왔음. 오늘 연락을 위해 괴산으로 河野 소위의 지휘하에 1개 소대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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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함. 제1종대는 영양 방면의 토벌에 종사하고 제2종대는 죽령 방면의 토벌에 종사
하고 있음. 내일 아침까지는 手島 소대가 榮川으로부터 돌아올 예정인 바, 그 귀환 후, 
詳報가 가능할 것임.또한 오늘 아침 兩 종대에 밀정을 파견하였음.菊池 대좌

이에 아래와 같이 여단장에게 보고함.
電文 오후 5시 45분 발

연락을 위하여 榮川에 파견하였던 手島 대위가 방금 귀환 하여 보고한 상황은 다음과 
같음.
제1종대는 지난 15일 오전 3시 30분 영양을 출발하여 주곡영양 동북방 2리의 적을 습격
하여 12명의 적을 죽이고 약 30명을 부상시킴. 노획품은 화승총 22, 기타 물품 약간
이며 아군의 소모탄은 452임. 이 적은 신돌석이 이끄는 무리로서 약 170명의 패잔병
은 영덕 가도 방향으로 敗走하였음. 이 후 동 종대는 봉화로 전진하여 이 방면의 상황
을 정찰 중인 바,동해안 울진 방면에는 아직 약간의 적이 있는 듯함.
제2종대는 현재 주력을 榮川에 두고 일부를 풍기에 보내 竹嶺谷 단양 및 동 방면으로
부터 적성동 간의 정찰 및 掃討에 종사하고 있으나, 아직 적의 대집단과는 마주치지 
아니하였음. 단, 아직 이 사이에는 50 내지 200명의 적이 산재하고 있는 듯함.
手島 대위는 1개 소대를 이끌고 17일 문경을 출발하여 적성을 경유, 풍기에서 3박하
고 왕복하였으나 전혀 적과 마주치지 아니하였음. 이전에 행방불명이었던 병사들은 
모두 무사히 榮川에 돌아 왔음.
제1, 제2종대는 매우 곤란한 상황을 무릅쓰고 예정대로 행동하였음. 이에 그 개요를 
기록하여 두고자 함. 전투상보 및 제 보고는 직접 수송하겠음. 菊池 대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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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토요일  비  기온(18.0도)

제3종대 문경 체재

오전 7시 30분 여단장으로부터 아래의 명령전보을 수령함
        여 단 명 령 
9월 21일 오전 0시 45분 용산 발 오전 2시 30분 상주 수령, 동7시 30분 문경 수령

一. 봉화 및 죽령 방면에는 약간의 賊徒가 있는 것 같음.
二.   남부 수비대는 일부를 보내어 봉화 죽령 부근 및 경상북도 해안 도로 방면의 적도

를 계속하여 토벌하고자 함.
三. 위 토벌대 지휘관은 아래와 같이 조치할 것

1.   제1종대로 하여금 봉화 및 경상북도 해안 부근의 폭도를 掃討하게 하고 그 목적
을 달성하면 아래 지점을 수비하도록 할 것

이에 다음 명령을 하달한다.
위 토벌대 명령         9월 21일 오전 9시 문경에서

一. 봉화 및 죽령 부근에는 아직 약간의 적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남부 수비대는 일부를 보내어 봉화 죽령 부근 및 경상북도 해안 도로 방면의 적도
를 계속하여 토벌하고자 함.
이 토벌에는 足立 지대의 일부를 참여 시킬 예정임.

二.   위 토벌대는 제1, 제2종대로 하여금 봉화 죽령 부근 및 경상북도 해안 도로 방면
의 적도를 토벌하고자 함.

三.   井澤 소좌는 제1, 제2종대를 함께 지휘하여 신속히 봉화 및 경상북도 해안 도로 
부근과 죽령 부근의 적도를 토벌할 것.

그 목적을 달성하면 아래의 지점을 수비할 것
右 토벌대장 菊池主殿
注意

一. 신부서 및 수비지로 출발할 일시 및 경로, 도착 예정 일시는 신속히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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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대 신 수비지에 도착하기까지의 행동 예정표

隊號	 신수비지 현수비지

출발	예정	일시

경로 신수비지

도착	예정	일시

10(1소대	缺) 울산 

10		1/3 영일

Ⅲ본부 부산

11(1소대	결) 영천

11	1/3 청송

12(1소대	결) 밀양

12		1/3 삼랑진

14연대	본부 대구 9월 23일 문경발 함창, 상주, 김천, 대구 9월 26일

기병 상동 상동 상동 상동

포병	소대 상동 상동 상동 상동

공병 상동 상동 상동 상동

5(2소대	결) 영동 9월 21일 문경발 榮川, 문경, 함창, 상주, 김천, 

영동

9월 27일

Ⅱ	본부 광주 9월 23일 문경발 함창, 상주, 김천, 부산, 목포 9월30일

7	(1소대	결) 상동 상동 상동 상동

7		1/3 남원 상동 상동 10월 1일

47	연대본부 대전

7 상동

9	(1소대	결) 조치원 9월 22일 함창, 상주, 김천 9월 25일

Ⅰ본부 함창

3 상동

4	(1소대	결) 청주

4		1/3 보은

오전 9시 45분 아래와 같이 여단장에게 조회함
압수한 백미 60여석은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문경 菊池 대좌
정오 松野 중대2소대 결로 하여금 榮川으로 출발하게 하여 위 명령을 전달 하도록 함.

오후 1시 30분 아래와 같이 여단장에게 보고함.
電文 제1, 제2종대에는 제5중대2소대 결로 하여금 명령함. 동 중대는 오늘 당지를 출발
하여 23일 榮川에 도착하고, 문경, 함창, 상주, 김천을 거쳐 27일에 영동에 도착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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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 연대 본부 및 포병 소대, 공병은 23일당지를 출발, 함창, 상주, 김천을 거쳐 26
일 대구에 도착할 예정임. 제2대대 본부 및 제7중대는 연대 본부와 동행하여 26일에 
부산. 30일에 광주에 도착할 예정임. 보병 47의 제9중대1소대 결은 22일당지를 출발하
여 상주, 김천을 경유하여 25일 조치원에 도착할 예정임. 군대가 당지에서 철수하년 
전신 기수 일행, 우편 취급소 등은 모두 철수할 예정이라고 함. 위 보고함. 문경에서 
菊池   대좌
二. 문경의 적 일부는 지난 14일 음성 방면으로 퇴각한 것으로 보임.

현재 미원 부근은 평온하며 현지 주민은 아군을 환영하고 있음.
3.   연풍 군수의 말에 따르면 음력 7월 17일 약 200명, 동 18일 약 50 명의 폭도가 괴산 남

방으로부터 동지에 와서 문경 방면으로 갔다고 함.
오후 3시 아래와 같이 여단장에게 보고함.

電文   어제 연락을 위하여 괴산으로 보낸 河野 소대는 오늘 돌아 오는 중, 연풍의 서쪽 
1리 반 평송동에서 칠, 팔십 명의 적에게 가로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임. 연풍에서 
2개 분대를 이끌고 豊燒 소위로 하여금 그 곳으로 출발하게 함. 문경에서 菊池   
대좌

오후 3시 20분 여단장으로부터 압수 백미의 처분 및 문경에 수비대를 설치하는 건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은 해답이 있었음.
電文 답,  문경에는 보 47에서 1개 소대를 주둔 시키도록 명령하였음. 백미는 동 수비

대에 보관을 위탁 할 것
당 제3종대는 위 토벌대 명령 개정 수비지 행동 예정표에 있는 바와 같이 모레 23일 당지

를 출발할 예정이나, 그 후의 수비대 도착 예정 시일이 불분명하여 출발 준비에 불편
할 뿐 아니라, 군량을 보내는 등의 조치도 할 수 없어서, 生田目 중좌에게 수비 소대
의 도착 시일을 조회하였음. 오후 8시 45분 연락을 위하여 어제 괴산으로 떠났던 河
野 소대가 무사히 귀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河野 소대가 지금 귀환함. 적을 추격하였으나 결국 미치지 못하였으며, 피아간에 사상자는 
없음.

在함창 보병 제 47연대로부터 아래의 군사령관 고시를 수령 하였으므로 오늘 野中 소위
에게 당촌에 입간판을 세우도록 하였음. 또 한 제2종대에도 송부하도록 의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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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한국주차군사령관 육군대장 남작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는 대한국 각도 백성들

에게 충분히 고하노라. 방금 대한국 정부가 온 세계의 자연스러운 추세를 살펴서 국
정을 혁신 할 필요가 시급하여 대황제 폐하의 성지를 받들어 제반 제도의 개선을 도
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천하의 정세에 어둡고 순리와 역리의 대의를 깨우치지 못한 자
가 유언비어로 번번이 인심을 선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뢰배들로 하여금 부화뇌동
으로 봉기하게 하여, 혹은 안팎의 양민들을 해치고, 혹은 재물을 겁탈‧노략질 하며, 혹
은 관아나 민간 가옥을 불사르고, 혹은 교통기관을 파괴하여 그 흉포함이 이르지 않
은 곳이 없으니, 그 죄가 천지의 사이에 용납지 못할 것이다. 이 같은 불온한 무리들
이 외람되게 충군애국을 사칭하여 이른바 의병이라 이르지만, 낡은 것을 혁신하려 하
시는 임금의 뜻을 거슬러 나라를 좀먹고 백성에 해독을 끼지는 삿된 무리에 지나지 
않으니, 조속히 쳐 내지 않으면 그 재앙이 실로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본인
이 이에 대한국 황제폐하의 성지를 받들어 이러한 삿된 무리들을 박멸하여 백성들을 
도탄 가운데서 구출하고자 하니 너희 양민들은 편안히 거처하며 생업을 지키고 감히 
위험해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일단 방향을 잘못하여 삿된 무리에 관여한 자라도 진
정한 마음으로 뉘우쳐 속히 귀순하는 자는 그 죄를 용서할 것이고, 삿된 무리들을 붙
잡아 보내거나 그들의 소재처를 밀고하는 자는 반드시 무거운 상을 내릴 것이다. 그
러나 만일 혹 완고하게 깨닫지 못하고 삿된 무리와 부화뇌동하여 혹은 숨고 달아나거
나 혹은 흉기를 숨기는 자에 이르러서는 엄벌하여 조금도 가차 없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범죄자가 사는 고을에도 지워 그 부락 전체를 엄중히 처벌 할 것이니, 너희
들은 본인의 성의를 이해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말도록 하라.

명치40년1907 9월 일
융희원년1907 9월 일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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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일요일  맑음  기온(23.0도)

제3종대 문경 체재

오전 7시 30분 상주 통신소로부터 어젯밤 生田目 중좌에게 조회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를 받음.

문경은 당 종대의 제3중대의 1개소대가 수비를 맡을 것임.
당해 소대는 오는 24일 대전을 출발하여 보은,화령장을 경유하여 귀지상주에 이를 것임. 

제1,제2중대의 도착 후에 수비지에 도착할 것임.
그 시일은 미정이나, 사고가 없으면 27 또는 28일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단장에게 보고함.
電文 당 종대는 예정대로 내일 당지를 출발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이십 칠, 팔 일경 문경 

수비대로서의 임무를 받은 보병 제47연대 제3중대의 1개 소대가 도착할 때까지는 당
대의 제7중대의 1개 소대를 남겨 둘 예정임. 문경에서 菊池 대좌

오전 8시 군산 浮須 소위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전보를 받음.
古群山군산의 서쪽 약 6리에 해적 20명이 있다고 하여 지금 토벌을 위하여 나감.
오전 10시 아래 명령을 내림.
제3종대 명령 9월 23일 오전 10시 문경에서

1.   당 종대는 위 토벌대 명령에 기하여 새로운 수비지로 가기 위하여 내일 함창으로 행진
한다.

2.   不破 소좌는 제7중대의 1개 소대10명 缺및 공병을 이끌고 전위가 되어 내일 아침 6
시 연대 본부 앞을 출발하여 유곡을 경유 함창에 이르도록 한다. 傳騎 2명을 부속
시킨다.단 路上 척후는 내 보낼 필요가 없다.

3.   본대는 오전 6시까지 연대 본부 앞에 집합하여, 제7중대2개 소대 缺, 기관총대, 포병
의 순으로 전위로부터 300미터 떨어져 행진한다.

4.   제7중대의 1개 소대를 남겨 두어 당지의 수비를 담당한다. 이 소대는 이십 칠, 팔 
일 경 당지에 도착 예정인 보병 제 47연대의 1개 소대와 교대한 후, 대구, 부산을 
경유하여 광주에 도착하여 중대에 복귀할 것.

5.   운반병은 포병대를 따라 행군할 것.

307제2장 진중일지



제7중대에서 하사 이하 10명을 뽑아 후위로 하고, 운반병, 牛馬 및 인부의 감시를 
맡게할 것.

6. 본관은 본대와 함께 행진함.
제3종대장   菊池 대좌

동시에 문경 도착 후의 고시문을 당번 부대에 통보하여 사단장에 제출하도록 함.
동시에 제2종대 제4宮副 소위의 보고, 제7, 제8, 제9, 제10호 보고, 제11중대 전투 詳報룰 여

단장에게 제출함.
오후 6시 용산 加藤 대위 및 수원 能村 대위로부터 보고를 받아, 아래와 같이 그 요지를 

발췌함.
加藤 대위의 보고 9월 8일자

伍長 근무 상등병 竝松義는 9월 7일 제1반 풍기 위병사령으로 복무 중, 익일 오전 3시 순
찰 시에 장전한 탄환을 막사에 돌아 온 후에 제거하는 것을 망각한 채, 동일 오후 3시 
30분 총의 공이치기의 안전 장치를 풀고자 하여 오발사고 발생, 1등병 近木督雄에게 
부상을 입히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이에 현재 검찰에서 처분 중임.

能村 대위의 보고
오늘 岡本 공병 소위로 하여금 진남관의 관문을 폭발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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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월요일  맑음  기온(24.0도)

제3종대는 野中 소대로 하여금 문경을 수비하도록 하고 나머지의 제 부대는 오전 6시 출
발함. 순차적으로 유곡에서 장시간 휴식2시간을 취하고 오후 3시 30분 함창에 도착하
여 전일 먼저 온 中野 중위가 준비한 숙영 구분에 따라 즉시 숙영에 들어 갔음.

이 보다 앞서 오전 8시 종대가 문경의 남방 약 1리 지점에 도착했을 때에 密偵이 제2종대
로부터의 보고를 전달하러 왔으므로, 아래에 그 요지를 발췌함.

1. 소백산에서 그 서쪽 산맥을 따라 죽령에 이르는 山中에 파견한 간첩의 말에 따르면 해
당 방면에는 의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함.

2. 간첩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강년李康秊이 지휘하는 약 500명의 폭도는 永春으
로 들어 갔다고 함. 이강년(李康秊)은 이전에는 문경 방면에 있었으나, 제3종대의 그 방면 진출과 함께 

永春 방면으로 도주한 것으로 생각됨

3. 藤田 대위의 보고에 따르면 해당 종대는 淸水 봉화 보조원으로부터 “閔 某특무 조장으로 

추측됨는 전 원주 진위대 하사 김 모가 이끄는 약 40명의 의병과 합하여 약 270명의 병
력을 이끌고 지난 16일 운곡봉화 동방 약 3리에서 춘양면 서벽리봉화 동방 약 6리쪽으로 향
하였다”는 말을 듣고, 정황을 확인한 후 이를 공격하고자 하는 중이라고 함. 이에 위
의 건을 전화로 足立 지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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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화요일  이슬비  기온(25.0도)

오전 3시10분 함창 수비대 山田 소좌로부터 아래의 依田소장의 전보 명령을 수령함.
電文 오늘 그 곳에 도착할 菊池 대좌에게 아래의 사항을 전달할 것.
진위대의 총 50 탄약 약간을 상주 경찰서에 맡겨 두었으므로 장교가 지휘하는 1개 부대

를 상주에 파견하여 井上 警部에게서 이를 수령하여 이곳으로 발송할 것. 亀井 대위
가 받아 가지고 있는 수령 위원 발행의 수령증은 추후 보낼 것임.

오전 6시 숙영지를 출발하여 대봉을 경유 오전 11시50분 상주에 도착하여 장시간 휴식
을 취함. 상주 우편국으로부터 문경 野中 소위의 보고를 수령함.
1. 23일 밤 상주에 전달된 보고

오늘 이곳으로부터 닭 징발을 위하여 현지 주민을 진남관의 서방 약2리에 있는 신
평동에 보내었던 바, 저녁 무렵 폭도 150명이 그 곳에 침입하였다고 그 주민이 보
고함.현재 밀정을 파견하여 정찰 중임.

2. 24일 오전 7시 상주에 전달된 보고
적은 그 곳으로부터 서방을 향하여 간 것으로 생각되는 바, 화령장, 보은 방면으로 간 
듯함.

오후 0시 30분 오늘 아침의 여단장 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음.
中條 소위로 하여금 井上 경부로부터 진위대의 병기를 수령하도록 하였음. 그 수는 다음과 

같음
총 및 총검 30 정
탄약 2200 발
탄띠 25
찬합 23

오후 1시 20분 상주를 출발 오후 4시 수직점에 도착하여 이 곳 및 수상에서 숙영함.
오후 행군 중 다음의 전보를 수령하였음.

1. 상주 경찰서장에게 보낸 依田 여단장의 전문 24일 오후 1시 5분 대구발

오늘 그 곳에 도착할 菊池 대좌에게 다음 사항을 확실히 전달해 주기 바람.
제11중대1개소대 결가 수비하는 “衞線”은 榮川이 아닌 永川임.이에 대하여 오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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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듯하다고 하므로 신속히 조치할 것
2.   상주 菊池 대좌에게 보낸 전문 24일 오후 1시5분 대구발 

본관은 23일 대구로 이동함. 依田소장
위 제1항에 대하여는 여단 부관과 전화로 교섭한 결과 오늘 오후 2시 대구를 출발하여 榮

川으로 가는 征矢野 대위를 통하여 여단으로부터 직접 西岡 대위에게 명령을 전달하
는 것으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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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수요일  맑음  기온(25.0도)

오전 6시 숙영지를 출발, 오동우야를거쳐 정오 추풍령에 도착함. 이 곳의 정거장 부근에 
숙영함.

오후8시 다음의 명령을 내림.
제3종대 명령 9월 25일오후 8시 추풍령에서

1. 내일 대구에 도착하는 동시에 당 종대의 편성을 해제한다.
2. 諸隊는 내일 오전 9시 20분 당지 발 열차로 각각 수비지롤 향하여 출발할 것.
3.   내일 軍旗 호위를 위하여 제7중대로부터 장교 지휘하의 1개소대를 오전 9시 연대 

본부로 보낼 것.
4.   말 및 하물 탑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원을 지정함. 해당 위원은 발차 30분 전

까지 탑재를 마치도록 계획을 실시할 것.
대구행 말, 하물 탑재 위원 平田 포병 중위
부산행 말, 하물 탑재 위원 村岡 보병 중위

인원의 승차는 연대 부관이 지시한다.
5. 본관은 동 열차로 대구에 도착할 예정임.

오후 9시 대구의 赤司 소좌로부터 아래의 보고를 받음
松野 대위로부터 菊池 연대장에게 
소대는 지난 22일 오후 2시 榮川에 도착하여 제2종대와 연락을 취하여 토벌에 관한 명령

을 전달하였음. 제1종대에는 제2종대로부터 이를 전달함. 井澤 소좌는 즉시 봉화 영
곡 방면 토벌에 관한 조치를 취함. 자세한 사항은 동 소좌로부터 대구에 필기로 보고
할 것임. 현재 죽령 방면에는 이상이 없음. 당대는 24일 문경에 도착하였음. 문경 부
근은 아직 불온한 상태임. 내일 문경을 출발하여 상주 경유, 27일 김천에 도착할 예정
임. 赤司 소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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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목요일  맑음  기온(26.0도)

오전 7시부터 제3종대 대구행 및 초량행 말 및 하물을 화차에 싣기 시작하여 오전 8시 30
분까지 전부 종료함. 계속하여 인원의 승차를 개시, 오전 9시 20분 추풍령역 발차, 정
오 대구역 도착함과 동시에 제3종대의 편성을 해제함. 연대 본부,포병대 및 공병 기타
는 미리 제1대대가 준비한 각각의 숙영지에 이르러 숙영함.

오전 8시 10분 군산 浮須 소위로부터 다음의 보고가 있었음.
電文 강경에 보내었던 척후의 보고에 의하면 백암동강경의 동북 8리에 폭도 200명이 발생함.
따라서 즉시 이를 여단장에게 보고함.
오늘 9월 23일부터 9월 26일간의 제3종대의 귀환 행군의 상황을 보고함.
오후 6시 松野 대위로부터 다음의 보고를 받음.

1.   소대는 오늘 오후 2시 상주에 도착함. 자 없음.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여 추풍령을 거쳐 영동에 도착할 예정

2.   제2종대와 연락을 취한 것에 대하여는 24일 밤 문경으로부터 대구 제1대대 본부를 
거쳐 연대에 보고한 바와 같음.

주의
1.   각 수비대는 신 수비지에 도착하면 수비대장의 성명 및 수비대 인원표각 등급으로 구

분할 것를 신속히 제출할 것.
2.   당 종대를 위하여 문경에 전화통신소를 설치함대구-문경간. 

보고를 위하여 이를 필요로 한다면 1개 부대를 파견하여 보고 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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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화요일  맑음  기온(26.0도)

대구 체재

永春부근 西岡隊의 전투 보고
제2종대 보고 제18호 9월 8일 오후10시 榮川에서
1.   오늘 오후 6시 30분 永春, 영월 방면에 파견한 西岡 및 三友 중대 귀환함. 그 보고는 다

음과 같음.
(1). 西岡隊순흥에서 永春을 거쳐 영월로 온 부대로서 難波,츠지 양 소대로 구성됨의 정황

이 부대는 9월 15일 순흥을 출발하여 동일 오후 6시 永春에서 폭도 약300명과 충돌하여 
교전 약 1시간 후에는 이를 완전히 궤멸 상태에 빠뜨렸음. 이 적도들은 이강년李康秊이 
지휘하는 집단으로서 안동 진위대 부위 박남규*가 지휘하는 韓兵도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적은 우리의 맹렬한 추격을 받아 거의 지리멸렬한 상태로 부근의 산간으로 도
망하였음.

 백남규의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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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화요일  흐림  기온(21.0도)

대구 체재

명 령
1.   경상북도 선유사 김중환 경호를 위해 오는 25일 대구수비대로부터 장교가 지휘하

는 20명을 대구 서문내에 있는 김 선유사의 여관으로 파견하고 이 후 별지 선유 예
정표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여 원조하도록 할 것.

2.   경호 수행 중의 양식은 휴대하도록 할 것. 
단, 경과하는 각 곳의 수비대 소재지에서 순차로 이를 보충하는 등의 계획을 세울 것. 
남부수비관구 사령관 依田廣太郞 대리 菊池主殿

선유 예정표 (3-80 에서 3-81)

10월   5일 考領店 숙소 11월   1일 봉화 선유 11월   6일 문경 선유

10월 26일 군위 선유 11월   1일 순흥 선유 11월   7일 함창 선유

10월 27일 의성 선유 11월   2일 榮川 선유 11월   8일 상주 선유

10월 28일 

10월 29일 안동 선유

10월 28일 

10월 29일 안동 선유

11월   3일 풍기 선유 11월   9일 추풍령 선유

11월   4일 예천 선유 11월   10일 대구

10월 31일 예안 선유 11월   5일 용궁 선유

(㷱澤 소대 전투 보고)

榮川 수비 㷱澤 소위의 보고 
10월 18일 오후 5시 풍기에서

一. 韓兵 약 칠,팔십명을 포함한 폭도가 죽령단양-풍기 가도 상 ,2십만 분의 1 도면 참조에 나타나,
우리 수비대는 어제 17일 이를 新街店 방향으로 격퇴하였음.

二. 소대는 현재 중대가 봉화 부근에서 행동중이므로 이를 통보하여 샛길로부터 폭도의 
퇴로로 진출하여 서로 挾擊하여 일대 타격을 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임.

三. 폭도의 손해는 상세히 알 수 없으나, 포로의 말에 따르면 부상자가 많은 바. 이들 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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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閔의 지휘하에 있는 자들로서 현재 永春 부근에 있는 이강년李康秊에게 응원을 요청
하고 있다고 함.

四. 우리 군에는 부상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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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토요일  흐림  기온(16.8도)

대구 체재

오후 5시 어제 오후 도착한 대전의 보병 제 47연대로부터의 통보 요지를 각 대보병 47 제외

에 통보함.
오후 6시 대구 경무서 고문부 永谷 警視로부터 아래 요지의 통보를 받음.
충주 출장중인 山本 순사부장은 李 警視로 하여금 31일이른 아침 청풍군 교동 賊魁 鄭 濱

을 포획하도록 하였음. 鄭의 진술에 의하면 정 빈은 8월 초순 이강년李康秊과 제천군 
흑석동에서 만나, 12년 전 의병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공모
하여 의병을 일으키기로 협의하고 이강년李康秊의 中軍將이 되었다고 함. 이강년李康秊

으로부터 이 후에는 각자 행동을 하지 말고 공동 일치하여 움직일 것을 명 받고 경상
북도로 향하는 도중에 捕縛되었다고 함. 그 부하는 120명그 중 20명은 원주의 兵으로서 이
미 이강년李康秊의 지휘하에 들어 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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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일요일  맑음  기온(20.0도)

대구 체재

(㷱澤 소대 전투 보고)

오후 6시 아래 요지의 제 보고가 있었음.
一. 榮川 수비 제4중대 㷱澤 소대 전투 보고11월 3일 오후 8시, 풍기에서

1. 풍기의 자원을 탐내는 폭도는 계속하여 죽령 통과를 기도하여 10월 28일 이래 죽
령 북쪽 기슭을 습격하여 옴.
2. 당 수비대는 11월 3일 오전 3시 이를 夜襲하여 단양 방면으로 격퇴하였음.
3.   적은 전 韓兵 백 사, 오십 명을 포함하여 약 400명으로 이루어진 이강년李康秊의 一

團임. 
적의 사망자 8명, 부상 약 40명임.

4. 우리 군은 손해가 없으며 계속하여 敵情을 정찰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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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수요일  맑음  기온(17.0도)

대구 체재

위 두 건의 보고는 이를 남부 수비관구 사령관에게 보고함.
오후 10시 대구 경무서로부터 아래의 통보를 받음.
榮川 分派所 보고

一.   10일 오전 8시 申角石*이 이끄는 폭도 300 여명이 봉화군을 습격하여 그 곳에 있
는 巡査 4명, 兵 5명은 서방 고지로 올라가 일시 응전하였으나, 숫자가 적어 퇴각
하였음. 폭도는 군의 衙門 및 부속 건물, 경무 분소, 순검, 주사, 서기, 기타 민가에 
불을 질러 村內 전부를 태워 버리고민가 약 29채소실, 4채 남음. 순사의 휴대용 검2, 외
투3기타 소지품을 가져 갔음. 이 急報를 접하고 小官은 순사, 순검을 이끌고 수비
대와 함께 급히 약 5리를 추격하여 적에게 多大한 손해를 가하였으나 적의 주력
은 古直령*을 넘어 삼척군의 태백산중으로 들어 갔음. 우리측 손해는 없으며 분파
소의 순사와 병은 榮川으로 철수함.

二.   11일 오전 7시 이강년李康秊이 이끄는 약 200명과 신돌석이 이끄는 약 300명의 폭
도는 永春 방면으로부터 와서 順興을 습격하여 불을 질러 분파소, 郡衙의 건물 및 
민가 약 180채를 소각하고3채 남음, 순사의 검 2, 외투 2점을 뻬앗아 永春郡 구역으
로 들어 갔으며, 㷱澤 소위가 兵 25명을 이끌고 추격중임.

三. 당시 분파 순사 2명, 병 7명은 봉화군에 출장 중이었음.
四. 본건 및 봉화의 습격은 안동 수비 중대가 당 관내에 있을 때 발생하였음.
五. 폭도가 점점 猖獗하여 봉화, 순흥, 풍기는 불온한 상태임.

위 보고는 즉시 남부수비관구 사령관에게 제출함.
동시에 光州 不破 소좌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지의 전보 보고를 수령함.
하사 이하 10명 오늘 오후 6시 출발하여 창평에서 1박한 후, 내일 谷城에 도착할 것임.

 申乭石의 오기 

 古置嶺의 오기(현재 지명표기-古峙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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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목요일  맑음  기온(18.0도)

대구 체재

(풍기 부근 토벌에 관한 남부 사령관 명령)

오후 2시 여단으로부터 아래의 명령을 수령함.
명 령 
11월 14일 오후 2시 대구 사령부에서

一. 봉화, 순흥, 풍기 부근의 폭도는 약800명으로서 심히 猖獗해 가고 있음.
二. 남부 수비대는 충주 부근의 수비대와 서로 호응하여 이 폭도들을 토벌하고자 함.
三.   보병 제 14연대장은 赤司 소좌로 하여금 대구 수비대의 1개 중대1개소대 결, 밀양 

수비대의 1개 소대 및 기병 소대半個 소대 결, 기관총 2문을 지휘하여 내일 15일 대
구를 출발하여 당분간 풍기에 주둔하면서 그 부근의 폭도를 토벌하도록 할 것.

四.   경상북도 북부를 수비 중인 보병 제14연대 제4중대 및 보병 제47연대 제1중대를 
일시적으로 전항의 대대장 지휘하에 둔다. 나아가 정황상 필요하다면 문경 및 함
창 수비대를 適時 사용할 수 있음.

五. 토벌에 필요한 군량은 상당 부분 현지 조달로 해결 시키도록 할 것.
남부수비관구 사령관 대리 菊 池 主  殿
注意 보고는 가능한 한 신속한 수단을 사용하여 매일 적어도 1회 제출할 것.

위의 명령에 대하여 즉시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보병 제14연대 명령 

11월14일 오후2시 대구에서
一.   이강년李康秊, 신돌석, 신각용이 이끄는 약 800명의 폭도는 봉화, 순흥, 풍기 부근

에 출몰하여 심히 창궐함을 더하여 가고 있음. 남부 수비대는 충주 부근의 수비대
와 호응하여 이 폭도를 토벌하고자 함.

二. 연대는 이 폭도들을 토벌하고자 한다.
三.   赤司 소좌는 제3중대1개 소대 결 및 제12중대의 1개 소대, 기병 반 소대 및 기관총 2

문울 이끌고 내일 15일 대구를 출발하여 당분간 풍기에 주둔하면서 그 부근의 폭
도를 토벌할 것.

325제2장 진중일지



四.   赤司 소좌는 풍기 부근에 이르면 征矢野 중대 및 보병 제47연대 後藤 중대를 함께 지
휘할 것. 그리고 정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문경, 함창 수비대를 적시 사용할 수 있다.

五. 행동하는 동안의 군량의 상당 부분은 현지 조달할 것.
보병 제14 연대장 菊 池 主 殿

(제4중대 폭도 토벌 보고)

二. 안동 수비 征矢野 대위 보고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안동 수비 제4중대 풍기 방면 폭도 토벌 정황 보고 9월 9일 榮川에서
11월 3일 안동 출발 오후 7시 榮川 도착
11월 4일 榮川에 체재하며 풍기 주재의 순검대를 이용하여 단양 부근의 적 상황을 살피

게 함.
또한 野正 상등병 이하 3명으로 구성된 척후에게 순검 1명을 딸려 보내어 모두 한복으로 

변장하고 부근의 적 상황을 살피게 함.
11월 5일 오전 7시 野正 척후로부터 아래의 보고를 받음.

一.   죽령 및 鷹谷동 부근은 사람의 자취없이 적막한 상태임. 또한, 죽령으로부터 단양
에 이르는 도로에는 평상시와 비교하여 통행인이 전혀 없음. 그리고 현지 주민의 
가옥은 모든 짐을 정리하여 흡사 빈 집과도 같음.

二.   현지 주민의 말에 따르면 폭도의 主力은 단양읍에 있고 약 반수는 後坪리에 있고
단양을 지나 약 1리, 그 숫자는 합하여 약 300명.

三. 장림역에는 적도의 보초 및 척후로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음.
四.   단양의 폭도로 인하여 4일간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소금 상인으로 오늘 소금을 

그대로 둔 채, 도망해 오고 싶다고 하는 자의 말에 따르면 敵魁 이강년李康秊은 병
으로 인해 단양읍내에 있다고 함.

같은 시각 재 풍기 순검대장 朴警視로부터 위와 동일한 내용의 통보를 받음.
11월 6일 중대는 榮川을 떠나 풍기에 들어 와 아래와 같이 담당 업무를 배정함.

一.   㷱澤 소대는 墓直령 및 邦峠을 거쳐 내일 오전 5시까지 단양 남방의 고지를 점령하도
록 함.

二.   川村 소대는 오전 4시 반 장림 및 후평의 적을 단양 방면으로 쫓아 내고 계속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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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를 따라 단양을 공격하도록 명함. 스스로는 제3소대를 이끌고 오후 5시 죽령에 
도착함.

11월 7일 오전 2시 죽령을 출발하여 단양으로 향하였으나, 적의 모습은 보이지 않음. 오
전 9시 川村 소대를 魁坪리로 파견하고 중대도 이곳을 향하여 나아감.오전 11시 동 
방향에서 총성이 들렸으며 11시 40분 川村 소위의 보고를 받음.
一.   폭도는 괴평리에 있었으나 소대가 도착하였을 때에는 때가 늦어 主力은 이미 그 

곳의 남방 1000 미터의 최고지 능선을 동방으로 항하여 퇴각 중 이었음. 그 병력
은 검은 옷을 입은 자 약 100명을 포함하여 300명 이상임.

二.   소대는 최초에 골짜기 입구에서 사, 오인 초소를 발견하여,, 河田 군조의 지휘하에 
반 개 소대를 그 곳 바로 뒤의 북방 고지로 보내어 점령 시키고 나머지 소대는 스
스로가 지휘하여 도주하는 보초를 추격,숙영지에 돌입하여 당황하는 폭도 십 수
명을 사살한 후,그 바로 앞의 남방 고지를 점령하여 남,북에서 상응하여주력과 함
께 가지 못한 잔당을 괴롭혔음.

三.   적의 주력은 퇴각을 중지하고 잔당 원호를 위하여 그 지점의 동남방 일대의 고지 
능선을 점령하여 우리를 향해 맹렬히 발포함. 현재 800 내지 1000미터 떨어진 상
태에서 교전 중임.

四. 이제부터 소대는 적의 좌익으로 돌진하고자 함.
五.   중대는 가도를 통해 죽령으로 급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아마도 적은 죽령 방면

으로 나오려고 할 것임.
동시에 아래 요지로 川村 특무 조장에게 통보함.
一. 10시 40분 발 보고를 수령하였음.
二. 중대는 가도를 따라 죽령을 향하여 전진할 것임.
三. 귀관은 적의 좌익 쪽에서 추격하여 永春 방면으로 격퇴 시키는 데에 주력할 것.
오후2시 중대가 鷹岩洞 서북방 고지에 이르렀을 때에 적의 일부는 같은 부락의 동북
방 고지를 점거하고 있었으며, 적의 주력은 응암동 방면으로 도주 중이었음.
같은 시각 중대는 응암동 서북방 고지에 散開하여 700 미터 조준기를 사용하여 전투
를 개시, 적을 대규모로 요격하였음.
오후 2시 25분 응암동 동북방 고지의 적은 퇴각을 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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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45분 중대는 위 고지를 점령하고 응암동 북방 골짜기를 향하여 퇴각하는 적
을 맹렬히 공격함. 적은 사분오열 되어 흩어짐, 때마침 내리는 눈과 골짜기의 험한 지
형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종적을 찾을 수 없게 됨. 생각컨대, 주력은 永春 방면으로 
퇴각한 듯함.

적의 사상자는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사, 오십 명은 넘을 듯함.
우리 군은 사상자 없음.
노획품 화승총 4, 소모탄 수 962 발.
이 전투에서 부상한 포로 김 재희의 말은 다음과 같음.
음력 9월 26일8일 전 북제천 폭도의 척후에게 붙잡혀 別陣에 편입 되었음. 그 부대의 지휘

자는 성을 김씨라고 하나, 이름은 모름. 당일 그 부대의 인원은 34명으로서 그 날 밤
은 제천군 북면 某동에 숙영하였음. 그 동네에서 흰 무명 11필, 짚신 20 켤레를 징발
하여 각 부하에게 나눠 주고 익일 점심 식사 후 그 곳으로부터 10리 떨어진 某동에 숙
영함. 익일인 28일 아침 식사 후 20리 떨어진 某 촌락에 이르러 점심 식사. 그 곳으로
부터 흰 무명 2필, 짚신 30 켤레를 징발하여 부하들에게 나누어 줌. 다시 30리를 행진
하여 단양과 예천 양 군의 경계가 되는 傍谷동에서 숙영함. 그 곳에서 짚신 30 켤레
를 징발함. 29일 단양군 괴평으로 갔는데, 그 즈음 괴평에는 도당 약 70명으로 이루어
진 大陣이 있었음. 도당 약 400명으로 된 단양의 본진으로부터 다시 70명이 괴평으로 
올 것이라고 함. 본진으로부터 아직 이들이 오기 전인 28일 저녁 후에 진을 괴평으로 
옮겼음. 단양 남면의 면장으로 하여금 동복 20 벌을 바치게 하여 각자 나누어 입고 이 
大陣은 동일 일본병과 교전하였음. 이 때 일본 병의 선두에는 일진회원이 있었고아마 

31일 아군의 풍기 수비대와 교전한 것으로 보임, 일진회원 및 일본 병 다수의 손해가 있었던 것 
같으나 그 숫자는 불분명함. 大陣은 韓兵이 섞여 있었고 진중에는別陣 韓兵 5명, 탄환 
총 10정이 있었음. 日兵 100여명이 괴평 부근을 급습하여 온다고 하여 당황하여 패주
할 때에 붙잡혔음. 진중에는 10혈포 1자루, 5연발 1자루가 있었음. 大陣의 대장은 李 
雲康 李康年 字雲康*이고 도선봉의 將은 姓이 河이고 이름은 모르며, 좌선봉의 將은 성
이 白이고 이름은 모름.

 李雲岡 李康秊 字雲岡의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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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중대는 죽령에 집합하였으며, 그 지역 부근의 정찰은 순검대 및 풍기 주둔대에 
명하고 동일 밤 풍기로 귀환하였음.

11월 8일 봉화 방면에는 많은 폭도들이 집합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중대는 일시적으로 
榮川으로 철수하고 밀정 및 병력을 이용하여 제 정보를 정찰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풍기에서 철수하여 오후 2시에 榮川에 도착하였음.
오늘 봉화 분둔대의 아래와 같은 보고를 받음.
一.   박선달의 본대는 현재 삼척군 황지리에 있으며 그 수는 육, 칠백 명 이상으로 곧 

대거 봉화를 습격할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음.
二. 금월 4일 밤 춘양면 면장 집에 의병의 심부름꾼이 와서 別紙를 투입하고 갔음.
三. 4일 의병 약 50명이 황지리 방면에서 소천면 고개리로 와서 재물을 약탈함.

11월 9일 어제 8일의 정황에 따라 오늘 봉화 및 순흥에 아래와 같이 인원을 보냄.
봉화에 하사 이하 10명, 순흥에 하사 이하 7명
오늘 봉화 분서에서 얻은 정보는 다음과 같음.

一.  오늘 오전 7시 현지 주민의 보고에 따르면 의병 80명이 춘양면 서벽리에 와서 호
언하기를 본대 약 800명이 계속하여 올 것이라고 함.

二.   오늘 현동 방면에 나가 있는 사령 및 갑부령 방면에 나가 있는 순검의 보고에 따
르면 어제 8일 오후 8시 폭도 350명이 서벽리에 도착하여 당지를 습격할 것이라
고 호언하고 있다고 함.

三. 방산면 주민의 보고에 의하면 同면의 지방에도 의병 50명이 출몰하고 있다고 함.
四.   어제 8일 오후 0시 80명의 의병이 춘양면 서벽리에 와서 본대 800명 정도는 後援

隊로서 와서 함께 봉화 분파소를 습격할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으며, 사태 수습이 
용이하지 않을 듯 하다는 현지 주민의 어제 밤 보낸 急報가 오늘 오전 7시에 도착
하였음. 이에 즉시 정,이 양 순검은 갑부령 길로 보내었고,郡衙에서도 사령 2명을 
本道로 보내 정찰하게 하였던 바,보고된 실황은 동일하여 아래와 같음.

五.   의병은 대장 邊鶴基안동군 봉산 출신 , 선봉장 최 某, 포군장 윤 某 등이 이끄는 부대
로 선봉대로서 어제 8일 오후 0시 60명, 후원대로서 오후8시 350명 춘양면 서벽
리에 도착하여 합계 500명 이상의 다수가 되어 그 곳에 체채중인 바,오늘 저녁 현
동 방면으로 밀고 들어 오려는 상황.그들은 일거에 분파소를 습격할 것이라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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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하고 있는 듯함.
六.   韓兵이 섞여 있는지의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검은 옷을 입은 30명 정도는 

韓兵일 것으로 생각됨.
위 상황에 비추어 보아 현재 서벽리에 집합해 있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인정됨.
또한 방금 방산면의 주민으로부터 오늘 오후 1시 동 면 현동에 의병 50명이 습격하여 郡

衙에서 출장 나온 서기를 포박하고 이어서 그 동민 등을 포박 난타하여 금전을 강탈
하고 있다는 급보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음.

위와 같은 정황에 따라 중대는 내일 아침 일찍 봉화 방면으로 전진하기로 결정함.
전항의 征矢野 대위의 보고는 남부수비관구 사령관에게 보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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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토요일  맑음  기온(21.0도)

대구 체재

동 12시 동 분대로부터 아래와 같이 제2차 보고가 도달함.
1.   동 7시 40분 현지 주민의 보고에 의하면 순흥 방면에서 총성을 들었다고 하고, 이어

서 순흥 군수로부터 급보를 받아 스스로 병졸 3명을 이끌고 급히 가던 중, 순흥 군수
를 만나 정황을 듣고 이를 파악한 후 서둘러 전진하여 순흥읍에서 600미터 떨어진 
서방 고지를 점령하여 적상을 살펴 본 후, 읍내로 나아가 보니, 폭도는 읍내 일대에 
방화한 후 일부는 永春 방면으로, 일부는 삼척 방면으로 퇴각하였다고 함. 또한 200
명은 소천장 방면으로 일부는 고사고개를 거쳐 永春으로 퇴각하였다고 함.

2. 분대는 단산동 및 곡동까지 추격하였으나 그 행방을 알 수 없었음.
3.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강년李康秊 및 신돌석이 합세하여 습격한 것으로 2/3는 총

을 가지고 있었으며 韓兵 약 오,륙 십 명을 보았다고 함.
4.   순흥읍에 맡겨 두었던 小西 상등병 이하 7명의 외투는 가져 가버렸다고 함.

11월 12일 오전 1시 村川 특무조장으로부터 아래의 보고를 받음.
1.   어제 10일 오후 2시 20분 榮川을 출발하여 본가도를 급행해서 동 7시 10분 봉화에 

도착하였음.
2.   봉화읍은 한 채도 남김없이 전소되어 실로 참담한 상태임
3.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폭도들은 도주하였고 파견 분대의 소재는 불명한 상태이며 

적의 상황을 알 방법이 없음. 그래도 일동은 분기 탱천하여 적도들을 공격하지 않
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하므로, 결국 춘양 방면으로 전진하기를 결정함.

4.   동 8시에 봉화를 출발하여 보전봉화 동북방 1리 반에 이르러 들은 바에 의하면 적은 그 
부락에서 3石의 저녁밥을 지을 것을 명하였으나 식사를 하지 아니한 채, 縣道봉화 

북방 3리 강방면으로 퇴각하였다고 함. 폭도들은 적괴 邊鶴喜*가 이끄는 검은 옷을 
입은 자 약 70명이 포함된 300여명의 세력으로 대부분은 화승총을 가지고 있고, 
약 20정의 巨羅銃과 함께 충분한 휴대품을 가지고 있음.

 邊鶴基의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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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이 저녁 식사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충분히 소지한 상태라면 추격이 매우 
쉬울 것으로 보여 기뻐하며 일동은 그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동11시 50분에 퇴
각로를 따라 출발하여 전진함.

6.   익일 오전 1시 20분 수청거리에 이르렀음. 일본인에게 편리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연행되어 난타 당한 후 놓임을 받은 현지 주민의 말에 따르면 폭도 300여명은 縣
道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오후 8시경 서당동현도에서 1리 반 골짜기 안쪽에서 숙박한다고 
말하였다고 함.

7.   동 3시에 그 곳을 출발하여 4시에 현도에 이르러, 아군의 노상 척후는 마을의 끝자
락에 보초 같은 자 2명을 발견하였음. 발포하면 적에게 알려질 것이므로 이들을 잘 
포위하여 창검으로 찔러 죽이고 화승총 2정을 노획하였음. 계속하여 보초가 있던 
집 주인을 포박적의 일부는 서당동에, 주력은 竹峙동에 숙박하고 있음을 자백함하여 적의 숙영지
로 향도하도록 함. 또한 그 마을에는 폭도 수 명이 잔류하고 있음을 탐지하였으나, 
행동을 지연시킬 경우 오히려 주력을 놓칠 염려가 있어 그대로 전진함. 수 백 미터 
가자 수 발의 사격을 받았는데 그 때가 오전 4시 30분이었음.

8.   일동은 일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였지만 어쩔 수 없다고 결의하고 급속도로 주력
의 숙영지를 습격하기 위해 전진을 계속하여 오전 6시 30분 竹峙동 바로 뒤의 고지
에 도착함과 동시에 병졸 4명을 그 고지에 두고, 百合野 軍曺 이하 3명은 적의 퇴로
가 되는 곳의 바로 앞 능선을 점령하게 함. 나머지는 여러 부락에 돌입하였으나, 적
은 縣道의 총성으로 지금 출발하였다고 함. 일동을 더 한층 용기를 내어 河田 軍曺, 
山崎 상등병을 선두로 하여 수개의 능선과 계곡을 오르내리며 약 1500 미터를 맹진
하였으나, 역시 적은 장암동서벽리에서 봉화 가도상으로 약 1리 반 송림중에서 불을 피우고 
도당을 기다리고 있는 듯함. 즉시 600미터를 사이에 두고 맹렬하게 사격을 가해 즉
시 수 명을 사살. 적은 크게 당황하여 韓馬를 탄 적괴 2명은 재빠르게 가도를 타고 
서벽리 방향으로 도주함. 나머지 등산이 뛰어난 무리는 금방 수십 척 높이의 능선에 
올라가 우리를 향하여 맹렬한 발포를 개시하였음. 그 시각은 오전 8시였음.

9.   이에 소대는 사격을 중지하고 百合野 軍曺 이하 5명으로 하여금 본도를 따라 추격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산 위쪽으로 급격히 추격하여, 3시간 여의 전투를 벌임. 적
은 큰 손해를 입고 16구의 사체를 유기한 채, 지리멸렬하여 전혀 응전하지 않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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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개시하였음. 소대는 잠시 더 추격하였으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드디
어 전투를 중지하였음. 적의 대부분은 태백산 및 古直岺*을 넘어 삼척군내로 도주
한 것으로 보임.

10.   우리쪽은 손해가 없음. 적의 부상자는 상세하지는 않으나 삼,사십명은 넘을 것으
로 보임. 노획품 화승총 5, 납탄 및 화약 약간.

11.   기타 무명, 짚신, 양산 등 몇가지의 물품이 있었으나 운반 곤란이므로 모두 파기 
또는 소각함.

12. 소모탄 수 452 발
13.   정오에 전투를 완전히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 장암동 출발,갑무령을 넘어 동 8

시에 내성에 도착하였음.내일 12일 귀영할 예정.
12일 정오 川村 특무 조장 이하 15명은 예정대로 무사히 귀영하였으므로 㷱澤 소위로 하

여금 하사 이하 23명을 이끌고 오후 1시 榮川을 출발하여 이강년李康秊, 신돌석 일당
을 추격하여 永春 방향으로 진격하게 함.

오후4시 안동 영주간의 우편물 배달인의 보고에 의하면 오늘 오전 7시 30분 안동에서 
0.5리 떨어진 지점에서 한 사람의 韓人을 遭遇하였는데, 그 韓人은 길옆으로 도망하
므로 수상히 여겨 그 도주 방향을 주시하다가 아래의 서한을 습득하였다고 함. 이 서
한에 관한 관계자는 각자 경찰에 통지하여 속히 포박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음.

아래
좌기
안동 안기리 거주 조성문[내휴]께 보내는 답장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서리 내리는 이때에 기체후는 평안하고 집안 식구 모두의 상황은 

각기 고루 좋으십니까? 일전에 군중에서 만나 이야기 한 것은 어떠합니까? 부내 일본 
왜인 가산의 수, 군중에서 행왜行倭 한 병졸의 수와 이름을 조속히 통기해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도보로 떠난 행왜 길 몇 리 내를 나날이 왕래하니 풍기에 거하는 의
병은 600여 인이고, 선산 달령에 거하는 저의 군졸은 400여 인이며, 단궁 마평에 거
하는 군졸은 900인입니다. 풍기 내 동면은 이달 25일 내로 막내아우 분 상인의 아래

 古置嶺의 오기(현재 지명표기-古峙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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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군중으로 통기 할 것이니, 뜻과 힘을 함께하여 벌을 줄 단서를 늘여놓아 안동과 
대구의 일본인을 일시에 죽음으로 씻은 이후라야 저는 끝내 무사태평 하지 않겠습니
까? 나머지는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정미1907 10월 5일
안동 안기 한은동 조내휴께 답장을 드림
풍기에서
정미1907 10월 5일
곧바로 이것을 남부수비관구사령관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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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월요일  맑음  기온(12.0도)

대구 체재

5. 안동 수비대 제4 중대장 征矢野 대위 보고 요지 11월 14일
안동 수비대 제4중대 폭도 토벌 정황 보고
11월 13일 전에 순흥 방면 폭도 추격을 담당 시킨 㷱澤 소대로부터 다음의 보고를 받음.
11월 12일 오후 10시 덕산순흥 동북방 약3리발 㷱澤 소위 보고 오늘 아침 순흥을 습격

폭도들을 추격하여 고치령 산밑까지 밀어 부치고 심하게 공격함으로써 이를 고개 이
북으로 격퇴하였음. 동 11시30분 전 고치령을 점령하고 일부는 계속하여 추격하고 
있음. 이 폭도들은 이강년李康秊의 일단으로서 여전히 단양, 永春, 영월 각 군내의 주민 
다수를 끌어들여 대략 400명을 밑돌지는 않음. 순흥군수의 호소에 의하면 동 군의 읍
내 및 부근 촌락은 이들로부터 약탈의 피해가 막심하여 가져 갈 수 있는 것은 헝겊 조
각까지 가져 간다고 함. 적의 시체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약 2시간에 걸친 공격으로 
적은 흩어져서 북방으로 패주하였음. 우리 군은 손해를 입지 않았으나, 하사, 병졸은 
거의 2주야간 수면을 취하지 아니한 채 먼 길을 강행군한 데다가 저녁 식사도 하지 
아니하여 13일 오전 1시 덕산으로 귀환하였음. 또한 앞으로 계속하여 이 적에게 타격
을 가하기로 결심하였음.

오후 3시 도착하여 순흥에 체재하는 㷱澤 소대의 보고 요지
어제 밤 이래의 척후 및 현지 주민으로부터 얻은 정황 보고에 의하면 패퇴한 적은 영
월군 곡구덕산 북방 약 5리에 집합하였다고 함. 또한 그 일부는 위풍덕산 북방 약3리부근에 
집합하였고, 기타 서벽리에는 사, 오백 명의 폭도가 있다고 함. 따라서 소대는 순흥, 
삼척 가도 및 삼척 榮川 가도를 경계함과 함께 순흥군 내의 안녕을 회복하기 위하여 
순흥으로 귀환하고 永春 및 서벽리 방향의 적적을 계속하여 살피고 있음.

11월 14일오전 6시 봉화 부근 질서 회복과 서벽리 방향의 적정 파악을 위하여 하사 이하 8
명을 보조원과 함께 봉화 방면으로 파견하였음. 동일 오후 4시 안동 분파소 近藤 警
部로부터 다음과 같은 통보를 받음.
11월 12일 예안 분파소 靑木 巡査의 보고에 의하면 11일 밤  5시 30분 경 예상한 대
로 적도의 습격을 받아 사면 포위된 상태에서 2시간에 걸쳐 분전하여 일방의 대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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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퇴하였으나 결국 읍내의 약 30호는 적에 의하여 아무 것도 남지 않게 되었음. 적은 
우리의 분투를 두려워하여 전부 봉화 방면으로 도주하였다고 함. 이들 폭도는 신돌석
의 일단인 듯 하다고 함.

동일 오후 7시 봉화 방면으로 파견한 하사 이하의 척후가 귀환하여 보고한 바에 의하면 
현동 부근에는 閔이 이끄는 약 300명의 폭도가 다시 나타나 민심이 흉흉하다고 함. 
또한 서벽리에는 약 700명의 폭도가 집합하여 있는 듯하다고 함. 따라서 중대는 이 
호기를 놓치지 않고 이 곳의 토벌에 착수하기 위하여 재 예천 수비대의 수비구역 변
경을 계기로 해서 그 곳에 榮川 및 풍기 방면의 수비를 부탁하고 그 부대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 늦어도 내일 15일 중으로는 순흥 및 봉화 방면에서부터 태백산 아래 지
역을 향하여 행동을 개시하고자 함.

六. 제1 중대 葛券 소위의 보고
선유사 호위대 정황 보고의 요지

一.   10월 25일 오전 8시 30분 대구를 출발하여 군위, 의성, 안동, 예안, 봉화, 榮川, 순
흥, 풍기, 예천, 용궁, 문경, 함창의 각지에서 선유하고 11월 14일 상주를 거쳐 15
일 오후 11시 대구에 귀환 하였음. 선유를 위하여 집합하기는 60명부터 많게는 
500멍에 이르렀음. 선유사는 기타 여러가지의 예증을 들어 누누히 설명함으로써 
각지마다 愚民에 이르기 까지 능히 뇌리에 침투된 듯하며 선유하는 중에는 매우 
조용히 경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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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일요일  맑음,  바람  기온(8.0도)

대구 체재

오후 7시 榮川에 파견한 赤司 소좌로부터 아래의전화 보고여단 경유를 받음
11월 24일 榮川발

一.   永春 남방 약1리소백산 북쪽 기슭 골짜기 성곡동, 흑점, 코우크점, 박월령 부락에 적 약 
500명이 숨어 있으며, 이강년李康秊은 현재 성곡동에 있음. 봉화 동방 10리의 춘양
면에는 변학기가 부하 200명을 이끌고 잠복하여 있다고 함. 단양 부근으로 계속
하여 모여 들고 있던 폭도들은 단양 수비 보병 제 47연대의 1개 소대로 인하여 청
풍 방면으로 격퇴 되었음.

二.   이상의 정황에 따라 대대는 어제의 계획을 중지하고 내일 해 뜰 무렵에 제3중대 
및 보병 제 47연대의 1개 소대로 하여금 永春 부근의 폭도를 엄습하도록 하고 제
4중대로는 봉화 동방 춘서면의 폭도를 엄습하게 할 것임. 약 1주간의 예정으로 오
늘 아침부터 착수함.

三. 예천 수비대로 하여금 赤城 방면의 적정을 정찰하도록 할 것임.
계속하여 고부 수비대 제6중대장 中原 대위로부터 아래 요지의 전보를 수령함.
고부는 여러 방면으로 움직이기 쉬운 곳임. 정읍은 이 곳에서 2리 떨어지 곳으로 척후를 

통하여 용이하게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정읍에는 적당한 숙소가 
없어 고부가 적당한 수비지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상신하였음.

따라서 정읍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을 취소할 것이라는 취지를 전보로 명령해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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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화요일  맑음  기온(7.5도)

대구 체재

11월 18일 오전 1시 조도령을 출발하여 오전 6시 황지리에 도착하여 즉시 현지 주민 한 
사람을 앞세워 적괴 및 적도들의 숙박하고 있는 가옥을 남김없이 포위하고 총검을 겨
누고 가옥에 돌입하였음. 적은 전일부터 비가 내리고 있어 경계를 풀고 대부분 숙면 
중이었음.소대의 돌격으로 당황하여 도주를 꾀하였으나 소대는 맹렬히 돌진하여 수
십명을 찔러 죽이고 적의 수괴인 김생산을 생포하였음.

오전 7시 지나서 적의 수괴 정중군으로부터 김생산에게로 파견한 전령적도임 수 명이 왔
으므로 이들을 남김없이 생포함.

이 일 후에 소대는 포로의 심문 및 노획품의 처분에 착수함과 동시에 밀정을 보내 가곡황

지리에서 약4리의 적 상황을 정찰하도록 함.
11월 19일 오전 6시 밀정이 돌아 와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가곡의 적은 어제 18일 日兵 

12명과 충돌하여 울진 방면으로 도망하였다고 함.
18일의 급습으로 인한 적의 사체 50, 노획품은 총 20, 탄약 600, 화약 20근, 화승총 다수, 

의류 15점, 무명 10필, 승마 2두, 쌀 약 2석, 짚신 100여 켤레, 서류, 인감, 기타 잡품 
수 점 있음.

우리 군은 사상자 소모탄 없음. 단, 격투 시에 총 1정이 반으로 부러짐.
김생산의 자백 개요.

一.   삼척군 동산리 거주, 년령 50세, 한복 및 도기상을 경영하는 한 편 농사를 업으로 
하며 자산은 없음. 군수의 추천에 따라 금산의 장이 되었음.

二.   올해 8월 閔 특무조장의 권유로 의병에 투신하였으며 당시 휘하에 砲軍 이, 삼십 
명 있었음.

三.   항상 삼척군내에서 행동하며 의병을 모집하고 군수품을 조달하여 여러 번 閔, 邊, 
李 등의 적괴에게 공급하였음. 또한 정중군에게도 1회 공급한 적이 있음.

四.  이강년李康秊은 단양, 변학기는 안동, 민영호는 원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 주거는 알지 못하며 또한 정중군의 출신지는 알 수 없고, 신돌석의 이름은 들
었으나 그 소재지는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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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중군은 울진으로 갔음.
변학기는 4일 전 200여명을 이끌고 이강년李康秊과 합세하기 위하여 단양으로 갔음.
이강년李康秊은 아마도 단양에 있을 것임.
五.   겨울철이 되면 부하들에게 각자 집으로 돌아 가도록 하고 자기 자신도 역시 본래

의 직업으로 돌아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
六.   이 번에 황지리에 있게 된 것은 閔의 청구에 따라 탄약, 무명, 양식을 각 면장에게 

통고하여 조달하기 위한 것임.
七.   전부터 의병의 물자 조달은 각 면장의 불평을 야기하는 것이어서 스스로가 의병

에 참여하여 온당한 수단으로 군수품을 조달하여 군내의 약탈을 피하게 하고자 
알선한 것임.

八.   閔의 거짓말을 믿고 日軍이 한국에 온 이유를 알지 못하였으며, 황제 폐하의 詔勅
도 모른체, 오늘에야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어 후회막심함.

그들 민, 이 등은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밝히 알고 있었을 것임.
자기 자신은 지금부터 日軍을 위하여 그들을 붙잡아 죽이고자 함. 자기 자신 오늘까지 의

병에 참가하여 왔으므로 참살형을 면할 수 없을 것임 운운,
따라서 이 두 가지 보고를 남부수비관구 사령관에게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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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금요일  맑음  기온(10.0도)

대구 체재

동일 밤 榮川에 파견한 赤司 소좌로부터 다음의 전화 보고를 받음
11월 28일 오전 5시 30분 榮川 발

1.   鳥飼 대위가 이끄는 제3중대의 주력은 26일 오전 8시 수발동榮川에서 동방 1리의 서방 
약 1리에 있는 험한 고개에 이르렀음. 적 약 500명의 집단은 용감하게도 永春 방향
에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여 왔으며 눈 아래로 보이는 교량에 진지를 정하고 있
었음. 따라서 우리는 높은 곳으로부터 내려 보며 사격을 가하여 이들을 크게 무찔
러 죽임. 적들은 완강히 저항하여 왔으나 돌격하여 이들을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 
가게함. 적의 주력은 榮川 동방 1리의 지점에서 遲頭강을 건너 강 우측으로 퇴각하
였음. 또 그 일부는 永春 부근에서 강 우측으로 또 일부는 해일 방향으로 퇴각하였
음. 중대는 이를 추격하여 용진에 이르렀음. 적도들은 지두강 右岸으로 몰려 와 다
시 저항을 해 왔으므로 중대는 水深 약1미터의 지두강을 도보로 돌격하여 오후 3
시 30분 동북방 산지로 격퇴하였음. 당일의 전투는 5시간을 계속하였는데 적의 손
해는 막심하여 사체 60, 부상자는 확실치 않으나 100명은 넘을 것으로 보이고, 노
획품은 총기, 탄약 다수임. 長岡, 河野 소대와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음. 河野 
소대는 26일 오후 1시 寶鉢永春 서남방 약 3리 부근의 골짜기에서 적150명과 맞닥뜨
려 격퇴하여 추격 중, 다시 다른 약 150명의 적을 만나 이를 격퇴하여 永春 서남 약
2리 지점으로 추격하였음. 적의 주력은 보발의 동북방으로 일부는 永春의 서쪽으
로 퇴각한 것으로 보임. 적이 버리고 간 시체 30, 부상자 수 확실하지 않음. 河野 소
대(보47)는 26일오후 3시 30분 永春 남방 약 1리 부근의 골짜기에서 폭도 약 200명
을 만나 완강히 저항하는 적의 진지에 소대의 주력(9명)이 돌격하여 사방으로 도망
하게 하였음. 적의 주력이 동방의 산중으로 퇴각하였으므로 지체없이 추격하였으
나 일몰과 함께 눈이 내려 지척을 분간할 수 없어 추격을 중지하였음. 이 전투로 인
한 적의 사체 35, 부상자는 확실히 알 수 없음. 포로의 말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래 
적도들은 영월 동방에서 永春으로 이동하여 그 병력을 寶鉢 부근으로 집결시켰다
고 함. 이강년李康秊도 25일 밤 永春에 왔으며, 전일부터 鳥飼 중대의 주력과 마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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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500명을 지휘하여 왔음. 그리고 적의 주력은 26일 전투로 위풍 방면으로 
퇴각하였는데, 이강년李康秊 역시 그 방면으로 도망하였다고 함.

2.   이 전투에서 적의 수괴를 쓰러뜨리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임. 대대는 적괴를 잡을 
때까지 귀환하지 아니하고 행동할 것을 결심하였으며, 장교 이하 모두 건강하며 사
기가 매우 높은 상태임.

3.   鳥飼 중대는 27일 오전 중에 永春에 집합하여 그 주력은 永春에서 동남방 산길과  
위풍을 거쳐 남대동永春 동방 약3리으로 전진하고, 長岡 소대는 永春 북방에서 도하하
여 곡구를 거쳐 남대동으로, 河野 소대는 곡구 동방을 거쳐 남대동으로 전진하면서 
적도들을 소탕함. 남대동 길에 도착한 후에는, 고치령 부근으로 행동중인 제4중대
와 연계하여 永春, 영월 간으로부터 동방으로 굽어 들어 온 無名川의 대곡지적의 주

력이 도주한 위치를 엄습할 예정임. 26일 이래 추위가 심해 지고 눈이 내려 어두운 상
황이라 행동상 다소 곤란이 야기 되고 있음. 따라서 25일 이래의 전투에서 각 소대
가 소모한 탄약 약 1,500발을 오늘 밤 순흥 동북방 약 10리 되는 소천 시장에서 보
급할 예정임.

4.   태백산 서북방 화곡 방향에서 행동중인 제4중대로부터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
했음.

5.   征矢野 대위는 보병 47 常藤 특무조장의 1개 소대를 이끌고 오늘 밤 고직령에 있
으며 늦어도 내일 25일까지는 㷱澤, 河村 양 소대와 연락하여 제3중대와 함께 공격
할 수 있도록 할 것임.

6. 대대는 내일 이후 소천 시장에 위치할 것임.
따라서 이상의 보고 요지를 남부수비관구 사령관에게 보고함.
한편, 강화도 전투에서 부상하여 경성 주재 ……… 병원에 입원중이던 제1중대 이등졸 古

賀伊平次는 오늘 퇴원하여 귀대 하였음.
二. 대대는 예정대로 오늘부터 행동을 개시함.
三. 영월 및 삼척 부근의 수비대로 하여금 호응하여 행동하도록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람.

이상의 보고는 남부수비관구 사령관에게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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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월요일  맑음  기온(10.0도)

대구 체재

四. 대구 경무 고문부로부터의 통보 요지
1.   정하직* 일단은 鄭中軍 또는 永川黨으로 불리고 폭도 중에서도 가장 강경하며, 부

하 500명을 가지고 흥해, 청하, 신령을 습격하였음. 그 아들 정환여*가 아군에게 살
해되자,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일족 모두가 나서서 일본인 100명을 죽이고야 말
겠다고 말했다고 함.

2.   박처사는 평안도 출신으로서 요술을 안다고 말한다고 하며 현재 영양군내에 있는 
듯하며 부하는 50명에 지나지 않음.

3.   류장군은 이름이 時永이며 그 출신은 알려져 있지 않음. 그 처는 현재 영양에 있고 
부하는 50명이며 평해, 울진 부근을 배회한다고 함.

4. 이참봉은 이름이 斗義이고 점을 잘 친다고 하여 유명하며 부하는 80명임.
5.   신돌석은 영해 출신으로 년령 29세, 無學으로 도박을 직업으로 해 온 자이며 완력

이 다섯 사람을 당할 정도로 세다고 함. 부하는 200명이고 평해,영양군내에 있음. 
11월 22일 영해를 습격하였음.

이상의 3건의 보고 및 경무 고문부의 정보는 남부수비관구 사령관에게 보고 하였음.
오후 9시 다음의 보고낙동으로부터 전화를 받음.
12월 2일 오전 3시 소천 시장 赤司 소좌의 보고 요지

一.   11월 29일 이래 이강년李康秊이 지휘하는 적도들은 영월 동북방 각지로부터 영월 
및 永春의 서남쪽 청풍 동방지읍 및 소백산 기슭에 걸쳐 다시 이동하였으며, 그 
대부분은 매단동단양 서북방 약 4리, 2백만분의 1 지도 참조 부근에 있는 듯함.

二.   오늘 제3중대로 하여금 4종대를 이루어 정선강의 북방 지구로부터 매단동 부근의 
적도들을 습격하도록 하였음.

三.   적도들이 다시 북방으로 흩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榮川에서 소백산 기슭에 
걸쳐 제4배치중대를 배치하고, 그 일부는 죽령을 막도록 함.

 鄭 直은 鄭煥直, 鄭煥汝는 鄭鏞基의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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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川村 소대제4중대는 24일부터 
주야를 가리지 않고 행군하여 
변학기의 소재를 야습하였으
나, 유감스럽게도 적도들이 이
미 출발한 뒤였음. 11월 26일 
무릎 위에까지 눈이 쌓여 행
동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어
두운 밤에 고치령을 넘어 급
하게 행진하던 중, 이강년李康

秊이 永春 방면에 있다는 것을 
탐지하여, 제량리황지 서쪽 산골

짜기 약 5리로 방향을 바꾸어 전
진하여, 그 적도들이 그 곳 촌
락에 잠복해 있다는 첩보를 
얻음. 적도들의 후위 약40명
을 야습하자, 적도들은 사체 8
구를 버려둔 체 사방으로 도
망하였음.그 후 동 소대는 야
간 행동을 계속하여 적도를 
추격하고 있음.

五.   어제 發電의 칭찬을 받고 감
격을 견디지 못하였으며, 앞으
로 소관 이하 더 한층 분발하
여 공을 세울 것을 맹세함.

이에 이 보고서를 남부수비관구 사령
관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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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수요일  맑음  기온(7.3 도)

대구 체재

오후 12시 榮川 방면 파견 赤司 소좌로부터 아래의 요지와 같은낙동으로부터 전화 보고를  
받음.

12월 4일 오전 5시 풍기 발.
A.   混成 鳥飼 중대 및 征矢野 중대는 현재 예정대로 행동 중임. 河村 소대는 鳥飼 중

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동 소대로부터의 보고에 의하면 매단동 부근에 있는 
이강년李康秊이 이끄는 적도들이 제천 방향으로 도주한 것 같다고 함. 그래서, 鳥飼 
중대는 현재 이 적도들을 추적 중에 있음.

B.   㷱澤 소대는 지난 24일 행동을 개시하였으며, 그 토벌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
25일 소천면 현동에서 적도 약 80명과 마주쳐 이를 공격하여 울진 방면으로 궤주 
시켰음. 이 전투에서 적은 사망 8명, 부상 15명이 발생했고,노획품은 화승총 6, 소
모탄 161발임.
26일 삼척군 반야에서 변
학기가 지휘하는 적도 약 
120을 마주쳐 공격, 이를 
울진 방향으로 궤주 시켰
음. 적의 사망 10, 부상 9, 
소모탄 240발임.
27일 울진군 湯實 부근에
서 邊鶴基? 雛가 이끄는 적
도 약 700명이 숙영하는 것
을 탐지하여 오후 11시 야
습을 감행, 적도 34명을 찔
러 죽이고 부장 4명을 포획
하였음. 노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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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목요일  맑음  기온(13.0도)

대구 체재

오후 11시 榮川 방면에 파견한 赤司 소좌로부터 아래 요지의 보고를 받음.
12월 4일 풍기 발

一.   현재 소백산 부근에는 적도들이 없고 25일이래의 우리 토벌대의 활동으로 적도들
이 소백산의 골짜기에 잠복할 여지가 없어 진 상태로 그들의 소굴을 완전히 소탕
하였음.

二. 鳥飼 대위의 보고는 아래와 같음.
중대가 그 후 제천 방면으로 추격을 하여 적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정선, 삼척, 청풍 방

향으로 도망친 듯함. 포로의 말에 따르면 25, 26일의 양일간에 걸친 전투로 적이 다시 
일본군에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상을 입어, 이제 재기의 용기도 없다고 함. 또한 
적도들이 숙박한 집 주인에게 들은 바로는 적도들이 사방으로 도망할 때에 서로 말하
기를 양식도 부족한 데다가 추위가 다가오고 있어, 일본군에게 죽든지 그렇지 아니하

면 아사할 수 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여서라도 이강년李康秊의 지휘를 
벗어나서 속히 집으로 돌아가 평소 
하던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다고 함.
이상과 같이 이강년李康秊은 극히 
소수의 부하를 데리고 도망하고 있
거나, 삼삼오오 도망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은 삼척 방향으로 도망하
고 있으며 이강년李康秊도 그 쪽으
로 도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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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화요일  맑음  기온(13.0도)

대구 체재

이어서 주재군 사령관으로부터 아래 명령12월 16일자을 받았으므로 이 취지를 남부수비관
구 사령관에게 보고함.

명 령
부대는 평시 편제 개정의 결과에 따라 보병 제12여단장의 통솔에서 벗으났으나 수비 
근무에 관하여서는 종전과 같이 남비수비관구 사령관의 지휘를 받을 것. 보병 제14
연대 제1대대 본부, 동제3중대, 동 제4중대 및 보병 제47연대 제1중대는 경상북도 북
부의 수괴 이강년李康秊, 신돌석, 변학기 등의 적단을 토벌하는 임무를 상상할 수 없는 
난간을 무릅쓰고 수행하고 있음. 이에 그 공적을 표시하여 군 사령관으로부터 찬사를 
받았음을 남부수비관구 사령관에게 신고 하였음.
오늘 아래와 같이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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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토요일  흐리고  강풍  기온(영하2.0도)

대구 체재

오후 11시 30분 赤司 토벌대로부터 아래 보고를 받음.
12월 10일 오전 5시 춘양면 현동 발
七.   단양 수비대로부터 통보에 의하면 좀 전에 永春 부근에서 배회하던 이강년李康秊 

휘하의 적도들은 사, 오일 전 순검대 일행약10명과 大川에서 마주쳐 다시 永春 방
면으로 퇴각한 자들 같다는 보고를 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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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금요일  맑음  기온(10.0도)

대구 체재

오전 9시 남부수비관구 사령관으로부터 아래 통보를 받음.
一.   첩보에 따르면 의병이라고 칭하는 집단은 현재 정선, 평창 이북의 골짜기에 가장 

많고 그 일부는 영월 서방 골짜기 및 횡성 부근에 있는 것 같음. 따라서 이인영 이
강년(李康秊) 보다 상위를 점함, 이강년李康秊, 조도교*, 변학기 등의 적괴도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보임.

 조동교의 오기　

355제2장 진중일지



12월  30일  월요일  맑음  기온(5.0도)

대구 체재

五. 제천 수비대로부터 아래의 통보를 받음.
閔 및 이강년李康秊이 이끄는 적도들은 永春 부근에 있는 것으로 보임.
당대는 29일부터 단양 수비대와 함께 이 적을 토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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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토요일  기온(4.0도)

대구 체재

赤司隊 후방을 기마대로 교체
오후 10시 30분 낙동 기병 소대장으로부터 아래 전화 통보를 받음.
토지 정찰의 결과 교체된 기병은 충주에서 문경을 거쳐 낙동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즉시 남부수비관구 사령관에게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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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토요일  맑음  기온(14.0도)

대구 체재

三. 오후 11시 40분 낙동으로부터 전화로 제1대대 赤司 소좌의 보고를 받음.
1월 11일 오전 6시 율동에서 赤司 소좌 보고
2.   밀정의 말에 따르면 이강년李康秊, 정해창 및 서 某 등 적괴 300여명의 적도는 1주 

전에 함께 수청동율동 남방 약4리 및 板六율동 서남방 약3리에서 식사를 하고 사기내로 들
어 갔음. 그 후의 적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음. 또한 원주 방향의 밀정의 말에 의
하면 그 쪽에는 현재 적도가 없으면 7일 전에 각림 부근에서 日兵과 충돌한 적도는 
上 安興을 거쳐 채곡 방면으로 퇴각하였다고 함. 下 안흥으로 보낸 밀정은 아직 귀
환하지 아니하였음.

이상 적도들은 모두 강릉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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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토요일  맑음  기온(16.0도)

대구 체재

남부수비관구 사령관 대리에 임명.

一. 여단 명령   대구 사령부에서 연대장에게 
본관이 내일 27일부터 문경 방면 출장으로 부재중 남부수비관구 사령관 대리를 명함. 
남부수비관구 사령관 恒吉忠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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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목요일  맑음  기온(8.0도)

대구 체재

시종무관 대구에 옴, 여단장 사단
五. 오후 4시 20분 高橋 侍從武官과 함께 문경 방면 시찰을 위해 출장 중이던 여단장이 

대구로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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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목요일  흐림  기온(25.0도)

대구 체재

上長官會議
오전 8시 연대 본부에서 상급 지휘자 회의를 열고 수비대 배치 변경에 관한 명령과 훈시

를 하달함.
대구수비대 배치변경 명령
관하여 아래의 명령 및 훈시를 함.
보병 제 14연대 명령5월 28일 대구 수비대 배치 변경 명령 5월 28일 대구에서
위와 같이 훈시함. 
보병 제14 연대장 대좌 菊池主殿

주의 사항 구두 지시

수괴 검거에 전력을 기울여 온 赤司 토벌대의 경북, 강원 양 도에 걸친 대 토벌은 지대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수괴의 討滅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 최근 이강년李康秊, 변학기를 
검거하기에 이르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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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일요일  비  기온(22.0도)

대구 체재

二. 남부수비관구 사령부 통보   6월 30일 대구에서 
남부수비관구 내의 증설, 철거 되는 헌병 파견소는 다음과 같다.

증설
一. 진안. 남원 이상 천안 분대 소속

二.   榮川. 예안. 안동. 울산. 통영. 경주. 상주. 문경. 
김천. 성주. 진주. 합천. 함양. 거창 이상 대구 분대 소속

三. 순천. 광주. 천원역. 영광 이상 영산포 분대 소속

철거
목란암 영산포 분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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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일요일  흐림  기온(24.0도)

대구 체재

森田상등병 병으로 사망
一.   제11중대 상등병 森田鹿藏 급성 복막염으로 오늘 사망함중대장 전보 

7월 6일 대구 이강년(李康秊) 생포

二.   오후 6시 도착 보병 제47연대 통보   7월 4일 대전에서 
보병 제 24연대의 통보에 의하면 적괴 이강년李康秊은 7월 2일 제천 수비대에 생포되
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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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목요일  맑은  뒤  흐림  기온(35.0도)

대구 체재

헌병 분견소 증설

四. 동시에 도착한 헌병 분견대의 통보
아래의 위치에 당 분대 소속의 분견대를 증설함.
거창, 합천, 함양, 통영, 진주, 울산, 경주, 안동, 榮川, 예안, 김천, 성주, 상주, 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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